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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이 주말을 이용해 중앙경의선 일산역과 3호선 원당역에서 지역 거주 외국인들과 시민을 상대로 마스크 착용을 호소하는 행사를 가졌다. 법무부 위탁 
이민자통합센터(센터장 김세영)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허신용)는 지난 8월 22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마스크착용 의무화 및 생활화를 위해 집
중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지은 기자

“ 코로나 확산 방지, 외국인주민도 마스크 착용 호소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든 경기도민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8월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

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

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

동대응반’을 구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

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

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추가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

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다”고 첫 번째 추가 조치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

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

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

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

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

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

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

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는 도민 혼란

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

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두 번째 추가조치로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

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

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내렸

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이번이 두 번

째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이후 

석 달 만이다. 이재명 지사는 “사랑제일

교회발 집단감염이 8월 17일 기준 312명

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설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

이라며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

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

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월 8일과 15일 서

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

은 8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

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어 행정

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된다”면서 “자신으

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해 반드시 진단검

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

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

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소한 방심이 대

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

질 수 있다.”면서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하기’, ‘개인

위생 철저히 하기’, ‘아프면 쉬기’ 등 방

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

국어 2면, 베트남어 9면, 일본어 32면>

이지은 기자



2020년 09월 01일 ~ 09월 15일  

소득 자산 제한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적 임대주택

이재명 지사, 싱가포르 대사 만나 주택정책 관심 ... 다양한 분야 협력 원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 대사와 만나 남북교

류협력사업과 공공주택 정책 공유 등 양 

지역 간 우호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

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청을 방문한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를 만나 “개인적으로 싱가포르 시스

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많다”며 리콴

유 전 총리의 행정력, 기초질서 확립, 주

택문제에 대한 국가의 공정한 시스템, 공

직자들의 청렴성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고 남북간 

긴장이라든지 남북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기회가 된다면 경기도와 북

한 지역간의 교류협력 사업에 관심을 가

져주시고 싱가포르의 도시 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와달

라”고 덧붙였다.

테오 대사는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가 늘고 있지만 한국정부와 경기도가 좋

은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어 통제될 

것이라 본다”면서 “개인적으로 아내의 

가족이 경기도에 거주 중이라 경기도 여

러 지역에 가봤는데 각자 다른 매력들을 

가지고 있었다”며 경기도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테오 대사는 이어 “싱가포르와 경기

도가 많은 분야에서 서로 대면하고 있는 

과제를 같이 논의해 협력분야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싱가포르의 공

공주택은 양질의 주택들이고 80%의 국민

이 거주하고 있다. 공공주택과 더불어 스

마트시티, R&D(연구개발),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공공주택 정책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손꼽히는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주택개

발청(HDB)이 전담해 수행하고 있다. 우

수 입주조건을 갖춘 주택을 민영주택 공

급가격의 55% 수준에 분양하고, 5년 의

무 거주 후 매매 가능(평생 2회)하도록 

거래를 제한한다. 전체 가구 중 78.6%가 

HDB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소득과 자산 제한 없이 무주택

자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보편적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도심 

역세권에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 제

공하고 주택 면적·품질은 중산층까지 만

족할 수 있게 다양하게 공급하며, 임대료

는 소득대비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

공사(GH)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핵심요

지에 주택공급 물량의 최소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在新冠肺炎以首都圈为中心呈现急剧扩散的趋势下，京

畿道知事李在明以京畿道全地区居住者和访问者为对象，下

达了义务性佩戴个人口罩的行政命令，并从8月18日下午1时30

分开执行。 京畿道、京畿道教育厅、京畿道南北部地区警察厅

等4个机构将组成“新冠肺炎联合应对小组”，共同应对新型

冠状病毒肺炎。 京畿道知事李在明、京畿道教育监李在祯、

京畿道南部地方警察厅厅长崔海英18日在京畿道厅举行联

合记者会，公布了包含上述内容的第一个追加措施和共同应

对方案。京畿道知事李在明当天表示:“根据《传染病预防及管

理相关法律》，将于今天这个时间发布行政命令，要求所有道

民义务性地戴口罩。” <한글 기사 1면>

因此，京畿道内的居住者及访问者截止到全面解除命令

之前要在室内（日常私生活或摄取食物等不可避免的情况除

外）及集会、演出等聚众的室外，必须义务性地佩戴口罩。如果

违反规定，将根据相关法律处以300万韩元以下的罚金或10万

韩元以下的罚款，如果因不戴口罩而造成感染扩散等损害时，

可以追偿防疫费用。道政府表示，为了防止道民的混乱，将罚

款命令直至 10月12日为过渡期，从10月13日开始实施适用。作

为第二个追加措施，李知事还对参加道内第一关爱教会活动

或8日和15日参加光化门集会的京畿道居民下达了诊断检查

行政命令。此次是第二次下达诊断检查行政命令，距今年5月

梨泰院的俱乐部相关事件时隔三个月。

李在明知事表示，“截至8月17日，来自第一关爱教会的集

体感染人数为312人，已超过了今年5月份的梨泰院集体感染

277人，情况非常严重”。并命令“在8月7日以后参加首尔第一

关爱教会的礼拜，小聚会，修炼会，等其他所有的聚会的京畿

道居民及参加8月8日和15日首尔光化门一带集会的京畿道居

民，要在8月30日之前尽早到京畿道内的保健所和筛查诊所接

受检查。” 

李知事还表示：“被感染可能性很高的第一关爱教会的

大多数教徒在8月8日和15日参加了光化门集会，在集体感染

急速扩散的情况下，相关集会现场访问者已暴露在感染新冠

肺炎的危险情况下，即使不是集会参与者，只是单纯访问或路

过集会现场的任何京畿道居民都可以在相应时间内免费接

受诊断检查。” 他还说：“在规定的检查期间实行免费检查，

但是若拒绝诊断检查，如果因自己而导致感染扩散，在流行

病学调查过程中被确认为第一关爱教会教徒及访问光化门

地区者，将以不履行行政命令罪进行处罚。要考虑到若因自己

的过错而发生感染的相关防疫费用将被追偿。希望大家参考

这一点，一定要按时接受诊断检查。”若违反诊断检查的行政

命令，可判处两年以下的有期徒刑或高达2000万韩元的罚金。

李在明知事说：“因暑假期的原因，新冠病毒趁防疫警惕

性有所放松而又开始重新流行，若不提高警惕疏忽大意，将

导致第二次大规模流行。因此，要在完全消灭新冠肺炎之前，

千万不可掉以轻心，一定要遵守隔离规则，例如：戴口罩，彻底

搞好个人卫生，有病要休息等。

另外，京畿道和京畿道教育厅决定加强与公共医疗卫生

中心和当地医疗机构的联系，让有发烧等症状的学生和教师

能够迅速接受诊断测试等必要措施。并预计对学院和教学中

心也要共同加强防疫消毒等预防措施并遵守防疫守则。

京畿道南部和北部警察署将支持流行病学调查（例如名

单调查），并进行合作，以便根据法律和行政命令，严格调查对

不履行义务的行为（如不遵守限制或禁止聚会，自我隔离和提

交数据材料等），从而使检疫管理取得有效成果。

京畿道知事李在明发布关于“所有京畿道居民必须佩戴个人口罩”的行政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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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yang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

유진)는 지난 8월 27일 파주 한빛중학교

에서 다문화이해교육 ‘다르지 않으니까 

같으니까 이미 우리니까’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 확

대를 통하여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글

로벌 시민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

다.

특히 다문화오감체험을 통해 다문화사

회에서 요구되는 다문화적 감수성과 정

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빛중학교 1학년 10개반 학생들을 대

상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수업이 어려워 줌

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그동안 원격수업을 오랫동안 

받았던 터라 줌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다

문화이해교육에 적극적인 호응과 관심을 

보였다. 

1교시에서는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소개 및 다문화 가족의 이해 ▲다문화 

이해?문화다양성 소개 ▲한국문화와 강

사 나라의 문화비교 ▲인사방법, 예절, 

음식, 나라별 축제 & 명절 등 설명 ▲다

문화이해교육 강의내용을 퀴즈로 풀어보

기 등이 진행됐으며 2교시에서는 ▲전통 

의상 입어보기 ▲전통 놀이 체험 ▲만들

기(음식, 장식품 등)가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키르키즈스탄, 베트

남, 몽골, 필리핀, 중국, 러시아, 말레이

시아, 대만, 일본, 스리랑카 등 10개 국가

의 문화와 언어 등 다양한 비대면 체험

이 진행됐다.

한빛중학교 교사는 “다문화가족 강사 

여러분의 준비성과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비록 비대면 수업이지

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노

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교사들

은 이날 다문화가족의 수업도 적극 지원

했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이해교육은 다

문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한 미래지향형 

교육으로 글로벌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

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그동안 코로나

19로 진행되지 못했던 다문화이해교육이 

이번 기회를 통해 활성화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줄어든 

신체활동량 집에서 UP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나 건강 지

키기로 일상을 활력 있게 보내자. 

고양시는 코로나19로 외부 신체활

동이 어려워진 시민들을 위해 생활방

역 환경 차원에서 실내와 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내 건

강OK 건강 체조’ 영상을 제작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건

강 생활수칙 신체활동 편에 따르면 

스트레칭, 간단한 체조, 근력운동 동

영상을 보며 집안에서 성인 하루 30

분씩 운동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건강체조는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

라 할 수 있는 스쿼트, 런지, 복부 비

틀기 등의 운동 동작들로 전신을 움

직일 수 있게 구성, 최근 사회적 트

렌드를 반영한 세미트롯 버전도 제작

해 연령과 취향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혔다. 

‘내 건강OK 건강체조’ 시청 및 다

운로드는 고양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건정보’ 카테고리, ‘건강자

료실’을 이용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 시대 열정으로 무장 다문화가족, 다문화이해교육 나서다

고양다가, 다문화이해교육 ‘다르지 않으니까 같으니까 이미 우리니까’ 실시

多文化家族、コロナ時代の‘ゲーム中毒症狀と予防法’

しばらく落ち着いていたコロナ19の流行が、再拡散

しています。政府はソーシャルディスタンスを2段階に

强化しました。

不必要な外出は控え、12種の高リスク施設を閉鎖す

るなど、コロナ19拡散予防にいっそう全力を傾けてい

ます。コロナ19の拡散速度が加速するにつれ、子ども

たちも外出する時間より家に籠もる時間が増えていま

す。家で長時間すごすと、どうしてもスマートフォン

やオンラインゲームで時間をつぶすことが多くなりま

す。皆さんのお子さんたちも一日中スマートフォンを

眺めていませんか?　そうでなければ、悪い姿勢でパソ

コンの前に座っていませんか? ゲーム中毒は子どもの

健康を損ないます。

コロナ19によるゲーム中毒症狀と予防法を調べてみ

ましょう! 予防に役立ててください。.

[ゲーム中毒・セルフチェック・リスト]

▲オンライン、またはオフラインゲームのうち、ひ

とつを持続的、繰り返して行い ▲ゲーム時間や回数な

ど、統制力を失い ▲ゲームが日常生活やその他の活動

より優先順位が高く ▲ゲームによる否定的な影響があ

ってもゲームを続ける 

上の行動を12ヶ月以上続けている場合、‘ゲーム中

毒’を疑ったほうがいいでしょう。ゲーム中毒は子ど

もたちにどんな惡影響を及ぼすでしょうか?

世界保健機構WHOは昨年、ゲーム中毒を疾病に分類し

ました。全国の小·中·高校生を對象に調査した 結果、

全体の3%がゲームに過剰没頭している、もしくは過剰

に没頭するリスク群に該当するという結果がでまし

た。ゲーム中毒症狀が12ヶ月以上続いていなくても、

成長期の子どもたちにはスマートフォンとコンピュー

タの前に座っている時間が長くなれば様々な惡影響が

でます。

◆腦の機能的異常発生

ゲームをしているとドーパミンという神経ホルモン

が過剰分泌され、腦の中樞領域に過剰な刺激を受ける

ことになります。このようなゲーム中毒は初期には予

防がたいへん簡単です。

① 一日2時間以上ゲームをしないこと!

一日2時間以上ゲームをすると、1年後にはゲーム中

毒発生リスクが約3倍高まります。

②学校生活、あるいは午後にはゲームをしないこと!

一日24時間を3時間単位で分け、時間帶ごとに中毒リ

スクを觀察しました。ゲーム中毒と診斷された子ども

たちは、学校ですごす時間を除いて、放課後ゲームを

行う割合が高いという結果がでました。

③ pcバンでゲームをしないこと!

pcバンは親の目が行き届かないため、ゲーム時間調

節が一層難しくなります。家でのみゲームをする子ど

もより、pcバンでゲームをする子どもの方が中毒リス

クが約1.5倍高いそうです。

④ 親がゲームの時間を決めること!

親がゲームの時間を決めている子どもは、ゲーム時

間を決めていない子どもたちに比べてゲーム中毒発生

リスクが50%低いそうです。

⑤ 親と子どもが一緒にゲームをすること!

親が子どもと一緒にゲームを楽しむ場合は、そうで

ない場合より、1年後のゲーム中毒発生リスクが約2倍

低いそうです。 

その他、ゲーム中毒は　◆腰の痛みが出る-長時間悪

い姿勢でいると腰や首の痛みが発生確率が高くなる ◆

眼科疾患誘発-スマートフォンやコンピューターの画面

に眼球が過度に露出すると、疲勞がたまり、目の焦点

調節機能異常が発生、近視と乱視の発生確率が高くな

るなどの問題が起こります。ゲーム中毒は初期に予防

すれば効果があります。子どもたちの健康のためにゲ

ーム中毒予防法を守りましょう。<한글 기사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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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무료 선제검사 및 

선별진료소 운영, 특별휴업지원금 등 다

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문화가

족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안전을 지키면

서 혹시라도 증상이 발생하면 적극적으

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무증상 시민 대상 무료 선제검사

고양시는 지난 8월 17일부터 증상이 없

는 고양시민도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무

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무료 선

제검사는 일산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서 전담한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031-8075-4083)로 하면 선

착순으로 선정된다. 월요일과 수요일만 

선착순 25명씩 선정하며, 월요일 예약자

는 수요일에, 수요일 예약자는 토요일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검사는 1인 1회

만 가능하다. 

검사대상자 선정은 요일 당 각 25명씩 

하며, 고양시에 주소를 둔 코로나19 무증

상자와 관내 요양병원 및 요양원 종사자

다. 단, 이미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시민

은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

참하고 일산동구보건소에 방문해야 무료

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시행하

는 무료 선제검사는 오는 12월 24일까지 

운영한다. 

한편, 예약 없이 코로나19 검사가 가능

한 경우는 고열(37.5℃ 이상), 기침, 인후

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관내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신규 간병인과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등 취약계층

으로 이번 시행사업과 관계없이 선별진

료소에 방문해 검사받을 수 있다.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 운영 연장 

고양시(는 8월 24일부터 보건소 업무

를 전면 중단하고, 21일까지 한시 운영키

로 했던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연장 운영

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8월 24일부터 평

일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며, 고양시

민 중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 및 증상

이 없지만,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안심카 선별진료소

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동승자 없이 혼

자 방문해야 하며, 동승자가 있을 경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야 한다. 고

양시 각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평일과 토

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일요일과 공휴

일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한다.

한편 보건소의 모든 진료, 예방접종, 

찾아가는 방문사업 등이 전면 중단된다. 

단, 최소한의 법정민원사무와 건강진단결

과서(보건증) 발급은 생계형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계속 운영한다. 

#운영 중단한 업소에 특별휴업지원금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수도

권 고위험시설 12종에 운영 중단이라는 

강력한 조처가 내려진 가운데, 이재준 고

양시장은 8월 20일 “문을 닫은 고위험시

설에 고양시의회과 협력해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겠

다”라고 밝혔다. 

고양시에 있는 고위험시설은 PC방, 노

래연습장, 유흥. 단란주점, 뷔페, 콜라텍, 

300인 이상 대형학원, 실내집단운동(GX

류) 등 10개 업종으로, 총 1,270여 곳에 

달하며 이 중 PC방과 노래연습장이 78%

를 차지한다. 또한 이 중 상당수가 소규

모 업체다. 

이들 업소는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지난 8월 19일 0시부터 운영을 전

면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해당 업소에 최대 150만 원까지 ‘특별휴

업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 사각지대 카페 집중점

검 

고양시는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사각

지대로 분류되는 관내 100㎡ 이상 카페

(커피전문점 등) 300곳에 대한 집중점검

으로 방역 강화에 나섰다.

공무원 60명을 점검반으로 구성해 커

피숍 방역수칙 체크리스트에 따라 ▲종

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상시착용 ▲에어

컨 가동에 따른 주기적 환기 ▲ 이용자 

간 거리두기 준수 ▲ 상시 소독 여부 등

을 점검한다. 또한, 방역수칙을 성실히 

이행하는 업소는 안심카페로 지정해 인

증스티커와 방역물품(위생마스크, 손소독

제 등)을 지원하고, 방역수칙 미이행 업

소는 집중관리 업소로 지정해 지속적인 

추가점검을 할 예정이다. 

외국인주민들도 고양시의 이러한 노력

에 적극 동참해야겠다.

김영의 기자

“고양시, 코로나19 확산 속 시민보호 위한 노력 계속 된다”

코로나 예방 위해 다문화가족은 물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검사 가능

从8月18日开始，韩国的住宅租赁商和

租户必须加入"租赁保证金保证保险"。

"租赁保证金保证保险"是指房主不能

返还租户的保证金时，由担保机构代为返

还的制度。 <한글 기사 24면>

租赁保证金保证保险可以通过住宅都

市保证公社（HUG）或首尔保证保险（SGI）加

入。保险费用以HUG的公寓保证金保险为基

准，定为"全、月租保证金的0.099%~0.438%"。

保险费为2年合同期，以5亿韩元全租为准，

约为99~438万韩元。

保险费用由房主和租户三对一分担。 

租赁业主（房主）的信用等级越低，住宅担

保贷款比率越高，保险费就越高。 单独住

宅的保险费是公寓的1.3倍。 另外，如果合

同期限延长，就要多交保险费。 担保保险

费为99万韩元时，房主和租户分开支付，保

险费分别为74.25万韩元和24.75万韩元。 

但是即使是同样的全租公寓，如果房主的

信用等级是最低等级的6级，负担也会加

重。 另外，在租赁住宅负债比率高的时候，

负担也会加重，如果438万韩元被定为保险

费，房主和租户要分别支付328.5万韩元和

109.5万韩元。

新登记的住宅将从18日开始适用，而

现有的登记住宅将从法律实施1年后签订

新合同开始适用。 违反这一规定的租赁业

主将被处以"2000万韩元以下罚款或2年以

下徒刑"。 没有处罚租房者的规定。 之前

也有过保护全租或月租保证金的制度。 如

果到洞居民中心进行全租或月租房的转租

申报，并得到确定日期，即使全租的房子被

拍卖或出售给其他人，也可以收回保证金。

但是，即使得到确定的日期，如果租赁事业

者以前从金融公司获得贷款，则租户将被

排在债权人之后。

因此，外国居民（租户）必须确认自己想

要入住的房屋的主人是否接受了住宅担保

贷款。

如果已经从银行得到住宅担保贷款，

外国居民的债券排名将被挤到银行之后，

因此最好不要进入这样的住宅。 这是到目

前为止的全租和月租保证金得到保护的方

式。 但是新成立的租赁保证金保证保险可

以应对这种危险。 因为如果加入"租赁保

证金保证保险"，无论在什么情况下都可以

收回保证金。但是，突然负担保险费的房主

自不必说，就连租房者也强烈反对。 

国土部的网站上，抗议相关内容的回

帖达到了100多个。 

对新制度的代表性反驳是，由于租赁

3法，已经急剧减少的租赁房屋有可能进一

步减少。 因为从租赁业主的立场来看，如

果将全租转换为月租，保险费负担就会减

少。

另外，站在房主的立场上，提高保证

金，将新负担的保险费转嫁给房客的可能

性也会增大。 加入"租赁保证金保证保险"

只适用于房主登记为租赁事业者的情况，

这也是一个问题。 没有登记为租赁业主的

房主和房客可以不加入保险。 因此，如果

租户不愿意承担保证保险费，可以和房主

签订合同，而不是租赁公司。 因此，韩国的

住宅市场今年混乱不堪。

在韩国实行的"租赁业主保证保险"外国人居民将如何应对呢？

如果房主是租赁业者，那么外国人和居民也要负担25%的保险费... 有减少风险的优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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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

약에 따라 2년을 거주한 세입자가 2년을 더 살겠다고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이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올려 받을 수 있는 전세금 

혹은 보증금은 연 5%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을 한번 갱신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 갱신에 응하면서 전세를 반전

세로 바꾸자고 요구한다면 응해야 할지, 그런다고 했을 

때 월세를 어느 정도까지 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세

입자가 많다.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 임대차 3법에 따

른 궁금증을 풀어봤다.

<질문1> 계약 갱신을 하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4억

원짜리 전세 보증금을 4억5천만원으로 올리자고 한다.

<답변1> 집주인이 추가해 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

는 4억원의 5%인 2천만원이다. 갱신된 계약의 보증금은 

4억 2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질문2>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해주는 조건으로 전세

를 반전세로 바꾸자고 한다.

<답변2>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혹은 월

세를 전세로 전환하자는 집주인의 요구에 세입자가 무

조건 응할 필요는 없다.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

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임대료는 직전의 5%까지 올릴 

수 있을 뿐이다. 세입자가 싫으면 거부하고 전세를 고수

하면 된다. 세입자가 양보해 그렇게 응한다고 해도 ‘전

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적정한 월세 수준을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다.

<질문3>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기로 동의했는데 집주

인이 보증금 4억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50만원 짜리로 바꾸자고 한다. 적정한 것인지 모르겠

다.

<답변3> 전월세전환율을 써서 적정한 월세 수준을 계

산해봐야 한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

는 비율로, 법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3.5%’로 돼 있

다. 현재 기준금리가 0.5%니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임대료를 상한인 5%까지 올린다고 하면 기존 전세 

보증금 4억원은 5% 올라 4억 2천만원이 된다. 여기서 

새로 정한 보증금 1억원을 뺀 3억 2천만원을 월세로 전

환하면 된다. 

3억 2천만원에 전월세전환율 4.0%를 적용하면 1천 

280만원이고, 이를 다시 12로 나눈 106만6천666원이 적

정한 월세다. 집주인이 제시한 150만원의 월세는 법적 

상한을 넘는 것이다.

임대료를 올리는 계산을 할 때 정부의 등록임대 정보 

사이트인 ‘렌트홈’ (www.renthome.go.kr/)에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쓰면 편리하다.

<질문4> 계약 만기가 12월 8일인데 언제까지 계약 갱

신을 청구하면 되나.

<답변4> 한 달 전인 11월 8일 전에 하면 된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이다. 그날을 넘기면 만기까지 한 달이 남지 않아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다. 다만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20일인 경우 올해 12월 20일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안된다. 법 내용이 12월 10일부터 일부 바뀌어서 계약갱

신청구권 사용 기간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12월 10일 이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하겠다고 밝히는 게  좋다.

<질문5> 계약을 갱신하면 무조건 거주기간 2년을 다 

채워야 하나?

<답변5> 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단, 집주인이 통지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세입자는 3

개월의 여유를 갖고 통보해야 한다. 만약 세입자가 갑자

기 바로 나간다면 3개월 치 월세를 내야 한다. <중국어 

45면, 베트남어 6면, 일본어 33면>

자료 연합뉴스 정리 이지은 기자

한국에서 시행된 임대차 3법, 외국인주민은 어떻게 하나요?

문답풀이, 집주인이 4억 전세를 1억에 150만원 반전세로 바꾸자고 하면?

Tại hàn quốc để người thuê nhà ó thể cư trú một cách 
an toàn và ổn định thì từ ngày 31.7 vừa qua điều luật liên 
quan đến quyền thay đổi đăng ký làm mới hợp đồng, 
quyền giới hạn thuế nhà hàng tháng,, quyền khai báo 
thuế nhà hàng tháng đã được thực thi. Quyền khai báo 
đăng ký làm lại hợp đồng là quyền mà người thuê nhà đã 
cư trú trên 2 năm có thể yêu cầu với chủ nhà là mình sẽ 
ở thêm 2 năm nữa tùy theo điều kiện hợp đồng. Luật giới 
hạn tiền thuê nhà hàng tháng luật quy định giới hạn mực 
tiền đặt cọc hằng năm chỉ có thể đến mức 5% đối với 
những trường hợp chủ nhà đòi tăng mức tiền đặt cọc nhà 
với người thuê nhà. THeo đó trước khi hết hạn hợp đồng 
thuê nhà thì người thuê nhà có thẻ yêu cầu chủ nhà làm 
lại hợp đồng thuê nhà mới. Tuy nhiên nếu chủ nhà đồng ý 
làm lại hợp đồng thuê nhà và yêu cầu đổi hình thức thuê 
nhà từ dài hạn thành ngắn hạn thì phải đáp trả, nếu cứ 
cho qua thì có rất nhiều những người thuê nhà đang gặp 
phải tình trạng bàng hoàng. Tôi đã giải thích những băng 
khoăng, thắc mắc về luật thuế bất động sản mới được áp 
dung

(Câu hỏi 1) tôi định làm lại hợp đồng nhưng chủ nhà đòi 
tăng mức tiền đặt cọc nhà từ 4 tỷ won lên 4.5 tỷ won

(Trả lời 1) Chủ nhà chỉ có thể tăng tiền đặt cọc nhà lên 
5% của 4 tỷ won là 20 triệu won. tiền đặt cọc của hợp 
đồng nhà mới không thể cao hơn 4,2 tỷ won.

(Câu hỏi 2) chủ nhà yêu cầu đổi điều kiện làm mới hợp 
đồng từ thuê nhà dài hạn thành thuê nhà ngắn hạn

(Trả lời 2) Lúc làm lại mới hợp đồng thì khi có những 
yêu cầu thay đổi từ phía chủ nhà như đổi từ thuê nhà dài 
hạn thành ngắn hạn thì người thuê nhà không nhất thiết 
phải đáp ứng theo đề nghị đó.  Vì hợp đồng được làm lại 
thì tất cả mọi điều kiện cơ bản phải đáp ứng đồng nhất 
với hợp đồng cũ. Và tiền thuê nhà cũng chỉ có thể tăng 
lên 5% so với mức cũ. Nếu người thuê nhà không đồng ý 
với điều kiện mới thì có thể tiếp tục duy trì hợp đồng làm 
nhà dài hạn. Nếu người thuê nhà có nhượng bộ và làm 
theo yêu cầu của chủ nhà thì nếu áp dụng “tỷ lệ hoán đỏi 
thuê nhà dài hạn” thì đây là phương pháp tính toán trực 
tiếp tiêu chuẩn tiền thuê hàng tháng thích hợp không bao 
giờ lỗ.

(Câu hỏi 3) Tôi đã đồng ý đổi từ thuê nhà dài hạn thành 
thuê nhà ngắn hạn tuy nhiên chủ nhà lại yêu cầu thay đổi 
tiền đặt cọc của thuê nhà dài hạn từ 4 tỷ won thành 1 tỷ 
won và tiền trả hằng tháng là 1,500,000 won. tôi không 
biết đây có đúng ko

(Trả lời 3) Nếu dùng tỷ lệ hoán đổi tiền thuê nhà thì phải 
tính theo tiêu chuẩn tiền thuê nhà hằng tháng thích hợp. 
Theo luật thì tỷ lệ hoán đổi từ thuê nhà dài hạn thành thuê 
nhà ngắn hạn là “ tiêu chuẩn ngân hàng hàn quốc + 3.5%”. 
Hiện mức tiêu  chuẩn hiện tại là 0.5% nên tỷ lệ hoán đổi 

tiền thuê nhà là 4.0%
Nếu bảo tiền thuê nhà tăng lên mức 5% thì 4 tỷ won 

tiền đặt cọc thuê nhà dài hạn nếu tăng thêm 5% sẽ thành 
4,2 tỷ won. Thì ở đây ta chỉ cần bớt đi 1 tỷ won trong tiền 
đặt đọc mới thì sẽ thành 3.2 tỷ won.

Nếu áp dụng 4.0% tỷ lệ hoán đổi tiền thuê nhà cho 3,2 
tỷ won thì là 12,8 triệu won, lấy số này chia cho 12 thì sẽ 
ra là 1,066,666 won và đây là mức hợp lý cho tiền thuê 
hàng tháng. Số tiền 1,500,000 won mà chủ nhà đưa ra 
cho mức tiền thuê nhà hàng tháng là vượt số tiề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Lúc tính toán số tiền nâng cho tiền thuê 
nhà nếu sử dụng công cụ tính toán tỷ lệ thay đổi tiền thuê 
tại trang web của chính phủ (www.renthome.go.kr/) thì rất 
tiện lợi

(Câu hỏi 4) Hạn hợp đồng là ngày 8.12 thì đến bao giờ 
tôi mới có thể làm lại hợp đồng mới.

(Trả lời 4) có thể làm lại hợp đồng trước 1 tháng là từ 
ngày 8.11. Hiện tại luật quy đình có thể làm lại hợp đồng 
từ 1~6 tháng trước khi hợp đồng cũ kết thúc. Nếu quá 
thời gian trên thì nếu thời gian còn lại của hợp đồng dưới 
1 tháng thì không thể đăng ký làm lại mới hợp đồng được. 
Tuy nhiên nếu ngày hết hạn hợp đồng là ngày 20.1 của 
năm sau thì cho đến ngày 20.12 năm nay thì không thể 
đăng ký làm lại mới hợp đồng 
<한글 기사 상단>                       강혜나 기자

Luật cho thuê được áp dụng tại hàn quốc, người ngoại quốc phải làm thế nà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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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마스크 착용 호소, 지역사회 코로나 예방 위해 함께 일해요

법무부 이민자통합센터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주말마다 전철역에서 집중 캠페인 실시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а К
ореи все больше растет количество привозных сл
учаев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В настоящее вр
емя Корея субсидирует все расходы на обследова
ние и лечение в случае иностранцев. Но чтобы пр
едотвратить дальнейш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ущерб о
т инфекционн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было решено внест
и поправки в законы.

Центральный штаб по борьбе с бедствиями и м
ерам профилактики 17 августа 2020 года объявил 
о вступлении в силу мер, касаемых прибывших из-
за границы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Согласно поправкам в законе о профилактике и 
лечении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если иност
ранный гражданин после въезда на территорию Р
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рушает правила карантинного 
досмотр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ложного результата те
ста, сделанного за территории другой страны) ил
и режима изоляции, то все расходы на лечение бу
дут возложены на иностранца. Данное правило вс
тупает в силу с 17 августа 00.00 часов по корейско
му времени.

Также с 24 августа 2020 года вступают ряд друг
их изменений, касаемых степени оплаты медицин
ских расходов на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с подтвер
жденным диагнозом “коронавирусная инфекция”. 
Планируе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принцип взаимности”, 
т.е. будет учитываться тот фактор, как страна реш
ает вопрос с оплатой лечения граждан Кореи на с
воей территории. Например, если страна полност

ью оплачивает лечение находящихся на ее терри
тории корейцев, то и Корея в свою очередь готова 
полностью взять на себя расходы в случае заболе
вания граждан этой страны. Если же расходы опл
ачиваются частично, либо же совсем не покрываю
тся государством, то Корея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то
т же самый принцип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эти
х стран.

В случае частичных расходов на лечение иност
ранных граждан,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государство Ко
реи предоставит только плату за нахождение в ме
дицинской палате. А плата за лечение и питание б
удет возложена на иностранца. Финансовая подд
ержка в виде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стационара оказана 
с целью соблюдения карантина и предотвращени
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екции.

Если же иностранец, проживающий в Корее и за
регистрирован в систем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
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выехал за границу и приеха
л с положитель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на коронавирусн
ую инфекцию, то необходимо покрыть только ту ст
оимость расходов, которые не входят в страховой 
фонд.

Чтобы заблокирова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вид19 
среди местного населения в случае заражения ин
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долгосрочно проживающ
ег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
цие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се расход
ы на лечение возьмет на себя государство.
최근 대한민국 입국자 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

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외국인

의 경우 모든 코로나 검사 및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으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

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8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 외

국인에 대한 변경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

한 후 검역 규정(타국에서 허위 검사 결과 제출) 또는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모든 치료비는 외국인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 규정은 한국시간 8월 17일부터 적용됩니

다. 또한 8월 24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진된 

외국인의 의료비 지급 비율에 대한 여러 변경 사항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상호주의 원칙” 즉, 외국인의 모국

에서 한국인에 대한 대우에 따라 지원비율이 정해집니

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한국인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면 한국에서 이 나라 국민이 입국하는 경우 질병

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비용이 부분적으로 지원되거나 국가가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 한국은 이들 국가의 외국인에게 동일한 원칙

을 적용합니다.

외국인의 치료비 일부만 지원하는 경우 의료 병동 입

원비만 한국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치료비와 

식비는 외국인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해

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는 보험에 포

함되지 않은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한편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코

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지역 주민의 코로나19 확

산을 막기 위해 국가가 모든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율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Поправки о расходах на лечение Ковид19 в случае заражения им иностранцев

이민자들이 주말을 이용해 중앙경의선 일산역과 3호

선 원당역에서 지역 거주 외국인들과 시민을 상대로 마

스크 착용을 호소하는 행사를 가졌다.

법무부 위탁 이민자통합센터(센터장 김세영)와 고양

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허신용)는 지난 8월 22일 코로

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마스크착용 의무화 및 생활화

를 위해 집중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외국인주민들은 “제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마

스크 착용합시다”라는 현수막과 “밀폐된 공간에선 혼자

라도 무조건 마스크 착용”, “잠시 멈추기” 등의 피켓을 

들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캠페인을 펼쳤다.

시민들도 “고맙습니다”, “굿잡”, “마스크 꼭 쓰겠습니

다” 등의 말을 전라며 동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22일 시작된 캠페인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말

을 이용해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민자를 중심으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확진자가 지역사회에서 늘고 있는 상

황에서 시민과 외국인주민의 안전을 위해 고양시자원봉

사센터와 연계하여 진행됐다.

특히 웰페이코리아에서 마스크 2천장을 후원해 마스

크 착용을 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도 했다.

이번 마스크 착용 호소에 고양시의회 김해련 시의원, 

김보경 시의원, 문재호 시의원 등이 참여하기도 했다. 

이민자통합센터는 마스크 동참호소 캠페인을 9월까지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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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an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후보자 “추천해 주세요”

안산시,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외국인주민 등 대상

안산시는 ‘제12회 안산시 다문화시

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9월 4일까지 

공모한다.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은 안산시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외국인

근로자(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장 내 

화합에 기여한 모범 근로자) ▲결혼

이민자(결혼이민자등의 안정적인 정착

과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

하고 솔선하는 자) ▲사회통합 공로자

(다문화 사회통합에 현격한 공로가 있

는 자) ▲문화(문화. 예술. 체육부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주민) ▲지

역경제(지역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

로가 있는 외국인주민) 부문 공로자를 

발굴?시상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이뤄진다. 

각 부문 1명씩 시상하며 시상일은 

10월 18일 2020년 세계인의날 기념 행

사 시 진행된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로 방문 

또는 공문 접수받는다. 안산 지역사회

를 위해 헌신한 많은 이주민이 지원하

면 좋겠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외국인

주민지원본부(외국인주민정책과)로 문

의(031-481-3295) 또는 홈페이지(http://

www.ansan.net 또는 http://global.

ansan.net) 공지사항이나 고시공고란

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안산시는 9월 한 달 동안 안

산시 전 직원 3천500여명을 대상으로 

‘2020년 공직자 성희롱·성매매·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

다고 31일 밝혔다. 

안산시는 매년 건전한 조직 문화를 

위한 전 직원 집합교육을 추진했으며, 

예정된 집합교육을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인적자원개

발시스템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콘텐츠를 활용해 성희롱·성매매·성폭

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구

성됐으며, 잘못된 통념을 인지, 개선해 

나감으로써 직원 간 상호 준중·배려하

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올바른 가

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의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 외국인주민지원

본부는 8월 31일부터 국적취득,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화상교

육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일반운영기관에서 운영하던 수업내용

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따

라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하는 것으로, 

이민자가 국내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법무

부에서 개발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영주. 귀화를 원하

는 외국인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이수해

야 하며, 최종단계 이수자에게는 법무부

에서 국적취득 신청 시 필기시험 및 면

접시험 면제, 국적심사 대기 기간 단축, 

체류자격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2009년 

초 시범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참여해 현

재 안산을 관할하는 경기 9개 거점운영

기관(거점운영기관 1개, 일반운영기관 9

개)을 맡고 있으며, 거점운영기관 중 지

자체는 안산시가 유일하다. 

안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4천187명의 

전국 최다 교육생을 배출한 외국인주민

지원본부에서 더 많은 외국인주민이 교

육을 받아 지역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함께 사전평가를 거

쳐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 031-481-

3297, 3734                  김영의 기자

“외국인주민, 사회통합프로그램 화상교육으로 참여하세요”

안산시, 사회통합프로그램 2학기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진행

안산시, 9월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 외국인 시설격리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해외 유

입을 차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방

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를 별도의 시

설에 격리하는 임시생활시설을 운영

한다.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늘어나는 

해외입국 감염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7월29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

다. 31일 안산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은 자가격리 기간과 같은 14

일 동안 의무적으로 시가 마련한 별

도의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

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정부가 지

정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

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

스탄 등 6개 국가다. 시설격리자는 1

인당 140만원(1일 10만원)의 숙식비

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비자  타입이  A 1(외

교)·A2(공무)의 경우 ▲입국 전 한국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은 경우 ▲항공기 승무원, 선원(선

박 하선자)의 경우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안산시장이 예외대상자로 인

정하는 경우 등은 시설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및 철저한 방역,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일부 해외입

국자의 자가격리 중 이탈 사례도 사

전에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앞서 안산시는 해외입국자 및 자가

격리 대상자를 위해 지난 3월11일부

터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해 왔으며, 8

월 28일까지 219명이 이용했으며 운

영인력 및 지역사회 감염사례는 없었

다. 안산시는 임시생활시설 내 복도와 

승강기 등 격리자의 공간 소독을 철

저히 실시하고, 입소자가 입소하기 전

과 후에도 소독을 실시하는 등 지역

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

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모두가 하나 된 마

음과 행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

시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철저한 방역을 이어가겠

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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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로 집 안에 머무는 시

간이 늘어나면서 여행을 그리워하는 이

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당장 여행을 

떠나기는 힘들지만, 안산시와 함께 온라

인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안산시(시장 윤화섭) 외국인주민지원

본부는 경기도의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 

공모사업 ‘문화의 날’에 선정돼 ‘온라인으

로 떠나는 세계여행 원곡동 클라쓰’를 운

영한다. 

‘원곡동 클라쓰’는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19 사태로 해외로 여행을 떠날 수 

없는 시민들에게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도록 기획한 비대면. 비접촉 문

화체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문화클라스’, ‘세계

공연클라스’ 등 2개의 주제로 오는 10월

과 11월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문화클라스’는 세계 다양한 나라

의 공예. 놀이. 의상을 담은 문화체험키

트를 90개 가정에 보내 세계문화를 체험

하고 체험후기 영상을 공유하는 방식으

로 진행된다. 

‘세계공연클라스’는 아프리카 타악팀, 

필리핀 민속춤공연 등 세계 공연을 온라

인 플랫폼을 통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

램으로, 제작된 체험후기영상 및 공연영

상은 안산시 및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유

튜브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

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새로운 문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 외국인 주민이 다

문화마을특구가 품은 문화자원을 재미있

게 인식해 더 많은 사람이 다문화마을특

구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

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홈페이지(https://global.ansan.go.kr) 및 

외국인주민지원과 지구촌문화팀(031-481-

330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대학생 자녀 둔 다문화

가족 등록금 반값지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올해 전국 

시 가운데 최초로 추진한 ‘안산시 대

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안산시에 따르

면 8월 24일 현재 올 상반기 처음 시

행된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을 

통해 918명의 학생에게 모두 5억9천

여만 원이 지원됐다. 

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은 64만2

천 원으로, 지급 대상 학생 가운데 

368명이 한 학기 최대 지원액인 100

만 원을 지원받았다. 1년 한도금액

은 200만 원이다. 1학기 지원 대상자

보다 늘어난 2학기 지원은 오는 11

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시는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해 우편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장

하고 있다. 아울러 더욱 편리한 신청

을 위해 인터넷 접수 시스템도 구축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홈

페이지(http://www.ansan.go.kr) 또

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http://www.ansanfys.or.kr/)에서 확

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포스트 코로나 속 “온라인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안산시, 비대면 문화프로그램 ‘원곡동 클라쓰’ 운영 이주민도 참여해요

Trong tình hình corona 19 đang phát tán mạnh trong 
các tỉnh lớn thì thị trưởng tỉnh gyeong gi do ngày Lee Jae 
Myeong , ngày 18.8 lúc 1h30 chiều thì toàn tỉnh Gyeonggi 
do tất cả các công dân đang cư trú tại đây cũng như 
khách đến thì đều phải đeo khẩu trang.

Tỉnh Gyeong gi do và Cơ quan giáo dục tỉnh Gyeong gi 
do, Cục cảnh sát nam.bắc Gyeong gi ..vv.. 4 cơ quan đã 
đông đứng ra đưa ra đối ứng để đối phó với corona 19 

Tỉnh trưởng tỉnh Gyeong gi do ngài Lee Jae Myeong và 
ngài Lee Jae Jeong, giám đốc cơ quan giáo dục Gyeong 
gi, cảnh sát trưởng cục cảnh sát Nam Gyeong Gi và ngày 
18 tại ủy ban tỉnh Gyeong gi đã mở họp báo và đã đưa 
ra các phương án đối ứng và cách xử lý với dịch bênh 
corona 19. Tỉnh trưởng tỉnh Gyeong gi do ngài Lee Jae 
Myeong cũng đã phát biểu là “Theo điều lệ của luật đề 
phòng và quản lý dịch bệnh”  Hôm nay tại thời điểm này 
mọi người dân trong tỉnh Gyeong gi do đều phải đeo khẩu 
trang khi đi ra ngoài

Theo như trên thì tất cả mọi người dân đang cư trú lại 
tỉnh Gyeong gi cũng như khách đến tỉnh thì cho đến khi 
lệnh xử lý được dỡ bỏ thì tất cả đều phải đeo khẩu trang 
kể cả trong nhà hay ngoài các hoạt động tập trung đông 
người ngoài trời ( trừ những trường hợp bất khả kháng 
như ăn tại các tiệm ăn uống hoặc là sinh hoạt thường 
ngày) 

Trường hợp vi phạm thì theo điều luật liên quan sẽ bị 
phạt từ 3 triệu won đến dưới 10 triệu won và trong trường 
hợp do không đeo khẩu trang mà gây ảnh hưởng như là 

làm phát tán dịch bênh thì có thể bị truy cứu trách nhiệm. 
Ngoài ra để tránh tình trạng hỗn loạn trong nhân dân thì 
trường hợp nộp phạt , thời gian phổ biến luật là đến ngày 
12 tháng 10 và ngày áp dụng là bắt đầu từ 13 tháng 10 

Ngài tỉnh trưởng Lee đã đưa ra lệnh đối phó thứ 2 là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tham gia sự kiện nhà thời SarangCheil , 
tham gia vào buổi biểu tình ngày 15 và ngày 8 tại quảng 
trường thì phải tiến hành kiểm tra corona. Lệnh kiểm tra 
tập trung được ban hành lần này là lệnh thứ 2 sau lệnh 
kiểm tra lần 1 đưa ra với Itaewon club

Ngài Lee Jae Myeong phát biểu rằng “ Tình hình lây 
bệnh tập thể của nhà thờ SarangJeil theo số liệu ngày 
17 tháng 8 là 312 người, so với 277 người của Itaewon 
Club đợt vừa rồi thì lần này tình hình rất nghiêm trọng” và 
“sau ngày 7 tháng 8 thì những người đi làm lễ ở nhà thờ 
SarangJeil, tham gia các cuộc biểu tình nhỏ ..vv.. các sự 
kiện  hoặc cac buổi tụ tập liên quan đến giáo mục, những 
công dân tỉnh Gyeong ggi tham gia vào buổi biểu tình tại 
quảng trường guanghoamun thì trong thời gian nhanh 
nhất trước ngày 30 tháng 8 phải tiến hành đămh ký kiểm 
tra corona tại các cơ quan y tế trong tỉnh Gyeong gi hoặc 
cac điểm kiểm tra tập thể để kiểm tra corona

Ngày thị trưởng Lee cũng phát biểu rằng “ Khả năng lây 
nhiễm cao nằm ở nhà thờ SarangJeil vì số người đi nhà 
thờ đa số đều tham gia biểu tình vào ngày 15 tháng 8 tại 
quảng trường quanghoamun nên tình hình lây lan bệnh 
đang tăng nhanh hơn rất nhiều nên có khả năng đã bị 
phát tán nguồn lây bênh từ các người tham gia cuộc biểu 

tình” và “ do dù không phải là người lãnh đạo buổi tụ tập 
, chỉ là người đi ngang qua thì bất cứ ai cũng phải nhanh 
chóng đăng ký kiểm tra corona”

Ngài thị trưởng Lee cũng đã nhấn mạnh rằng “ Trong 
thời gian đưa ra, mọi chi phí kiểm tra corona đều là miễn 
phí, nếu bạn không đồng ý kiểm tra thì sau này nếu do 
bản thân mà dịch bệnh bị phát tán thì trong quá trình đều 
tra lý lịch đi lại của bản thân nếu bản thân có liên quan 
đến nhà thời SarangJeil hoặc là người tham gia vào biểu 
tình quảng trường Quanghoamun thì sẽ bị xử phạt ” “ Mọi 
chi phí liên quan đến việc kiểm tra và phòng dịch phát 
sinh do lỗi của bản thân thì đều bị khởi tố và bản thân 
phải chịu trách nhiệm nên nhất định các bạn hãy tiến 
hành kiểm tra corona”

Trường hợp vi phạm lệnh kiểm tra thì sẽ bị phạt tiền 
dưới 20 triệu won hoặc là phạt tù dưới 2 năm. Ngài tỉnh 
trưởng Lee Jae Myeong nói rằng “ Tình hình corona đang 
phát triển nhanh do bây giờ là mùa nghỉ hè và mạng lưới 
phòng dịch đang còn mỏng nên là điều kiện để corona tái 
bùng phát trở lại nên có thể sẽ phát sinh lần thứ 2 ” . “ Tất 
cả mọi công dân bằng tấm lòng phòng dịch, cho đến khi 
corona chấm dứt , tất cả mọi người hãy mang khẩu trang. 
” hãy vệ sinh cá nhân sạch sẽ “, ” Nếu ốm thì hãy nghỉ ở 
nhà“ ..vv.. nhiều quy tắc phòng dịch đã được ngài nhấn 
mạnh <한글 기사 1면>

 <중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

단을 검색하세요>

강혜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Thị trưởng tỉnh Gyeonggido ngài Lee Jae Myeong “ đưa ra sắc lệnh nghĩa vụ hó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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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 s a n  O n n u r i  H a p p y  S e e d 
Sponsorship will hold an online “GOT 
TALENT” event called “Foreigners 
Hanmadang” through an online non-
face-to-face video conferencing on 
September 20 (Sun) from 3 pm to 5 pm.

For foreigners living in Korea who 
are suffering from depression due to 
corona, this event will provide a place 
of harmony to overcome Corona Blue, 
understand and enjoy the diversity 
of each culture while expressing and 
communicating their talents.

All teams participating in the event will 
be given generous prizes and prizes. 

안산 온누리행복씨앗후원회는 오는 9

월 20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온라

인 비대면 화상 회의 방식으로 ‘외국인 

한마당’이라는 온라인 ‘GOT TALENT’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게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각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즐기는 동시에 자신의 

재능을 표현하고 소통 할 수 있는 조화

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모든 팀은 후한 상

금을 받게 된다. 1등은 상금 50만원, 2등

은 30만원, 3등은 10만원, 특별상 2팀에

게는 5만원씩의 상금이 주어진다.

온누리행복씨앗후원회에서 개최하는 

특별한 행사에 많은 이주민이 참가하면 

좋겠다.                     이지은 기자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Кёнгидо по поддержке в адапта
ции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 корёинов цен
тр Номо обьявил о проведении 1 выставки фотогра
фий молодежи корё-сарам.

Корёинами или, как нам привычнее, корё-сарам, 
в Корее называют русскоязычных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
ечественников, родившихся и выросших в странах 
бывшего СССР, всего  насчитывается более 500ты
с.чел.  Из них более 80 тыс. проживают в Корее, ос
новная часть которых состредоточена в городах Ан
сан (Кёнгидо), Кванджу, Инчон. 

Центр Номо в г.Ансан был создан для поддержки 
корёино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и за 
9 лет работы центра проделан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мас
штабная работа в раз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по улучше
нию жизни и помощи русскоязычным соотечествен
никам. 

20 июля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центра было обь
явлено об открытии 1-й выставки фотографий мол
одежи корё-сарам. 

В ней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ученики средней, старш
ей школы и студенты, отправив фотографии на лю
бые из указанных тем.

Тема фотографий "Моя история":
-фотографии, связанные с радостными, трудным

и или счастливыми моментами (природа, путешест
вие, пейзаж и др.)

-Важные события из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день р

ождения, семейные встречи, участие в соревнован
иях, подарки и др.)

-Фотографии про обычный день из жизни (школа, 
завтрак, одежда, дорога в школу и др.)

-Что-то из жизни в Корее, о чем хочется рассказа
ть (неудобства, сложности, радостные моменты и д
р.)

Требования к заявкам:
-Каждое фото размером не менее 10 Mb и качест

вом до 2000 пикселей.(*Формат файла JPG, TIFF и
ли BMP)

-1 участник может отправить не более 10 фото с 
описанием фотографии (более 1 листа формата А
4).

Прием заявок: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31 августа 2020 года на э

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young-foto@naver.com.
В письме также обязательно указать ФИО, полну

ю дату рождения, номер телефона.
Выставка и подведение итогов планируется на ф

естивале Корё-Ариран.
4 призовых места и отдельно приз зрительных си

мпатий по наибольшему количеству наклеек от гос
тей фестиваля получат 5 человек: 

главный приз- планшет iPad (1чел), наушники 
AirPod Pro (1чел), 

подароч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на сумму 150тыс.вон(1чел) и 100тыс.вон(2чел). 

Также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подавшим заявку, будут 
выданы памятные подарки.

Все вопросы по тел 031-493-7053, центр Ном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Корее проживают и учатс

я более 10тыс.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корёинов. Фотог
рафируя моменты из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попробу
йт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дан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и возм
ожно стать частью новой истории молодежи корё-с
арам в Корее.

고려인지원단체 너머는 경기 외국동포 적응 지원사업

의 일환으로 제1회 고려인 청소년 사진 축전을 개최한

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인, 구소련 국가에서 태어나 자란 러시아어권 동

포를 말하며 총 50만 명이상입니다. 이 중 8만 명 이상

이 한국에 살고 있으며 대부분은 안산, 경기광주, 인천

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에 위치한 너머 센터는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

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9년 동안 운영된 이 

센터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동포들의 삶을 개선하고 

돕기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아주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7월 20일 제1회 고려

인청소년 사진 축전을 개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주제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

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중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을 검색해 주세요>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Первая выставка фотографий молодежи корё-сарам 제1회 고려인청소년 사진축전

Onnuri Happy Seed Sponsorship 
September 20, ‘Foreigners Hanmadang’ 

Online 'GOT TALENT' will be 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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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ọc kì 2 của năm học 2020 sắp bắt 
đầu, chắc hẳn nhiều sinh viên cũng như 
học sinh đang lo lắng chuẩn bị tiền học 
phí trong mùa dịch như hiện nay. Để 
giảm thiểu gánh nặng về kinh tế dành 
cho học sinh cũng như các bậc phụ 
huynh, các bạn sinh viên hãy nhanh 
chóng kiểm tra là đăng kí nhận học 
bổng từ Quỹ học bổng quốc gia. Sau 
đây tôi xin giới thiệu qua cho các bạn 
thời gian cũng như cách thức đăng kí 
nhận học bổng nhé.

Bộ giáo dục(Phó thủ tướng kiêm Bộ 
trưởng Bộ giáo dục Yu Eun Hye) và QUỹ 
học bổng Hàn Quốc(Chủ tịch Lee Jeong 
Woo) cho phép các sinh viên đăng kí 
nhận học bổng cho học kì 2 năm học 
2020 bắt đầu từ 09:00, 20/08/2020 cho 
đến hết 18:00, 15/09/2020.

Thời gian đăng kí đợt 1: Thứ Tư, 
20/05/2020~ Thứ Năm, 18/06/2020 (30 
ngày)

Học bổng quốc gia là học bổng để 
giảm bớt gánh nặng học phí cho sinh 
viên đại học liên kết với thu nhập cá 
nhân do nhà nước cung cấp cho những 
sinh viên đạt tiêu chuẩn đủ điểm yêu 
cầu và có thu nhập về tài sản dưới một 
mức nhất định do nhà nước đặt ra.

Đối tượng nộp hồ sơ là sinh viên năm 
nhất, sinh viên chuyển trường, sinh viên 

nhập học lại và sinh viên nhập học bị 
trượt lần nộp đơn đầu tiên. Các sinh 
viên có thể đăng ký trong 24 giờ qua 
trang web www.kosaf.go.kr hay ứng 
dụng di động, hạn nộp hồ sơ là ngày 15 
tháng 9 (Thứ 3). Các sinh viên chỉ có 
thể đăng ký đến 18:00. Ngày chốt đăng 
kí có thể con số sinh viên đăng nhập 
vào hệ thống quá đông nên đường 
truyền có thể không ổn định, do đó nếu 
sinh viên có nguyện vọng đăng kí học 
bổng thì nên đăng kí sớm hơn so với 
ngày chốt lịch đăng kí.

Các sinh viên đăng ký học bổng quốc 
gia phải nộp hồ sơ để kiểm tra bộ phận 
hỗ trợ chi phí của trường và hoàn toàn 
đồng ý cung cấp thông tin về thu nhập 
của các thành viên trong gia đình mình 
trước 18:00 giờ ngày 21 tháng 9 (Thứ 
Hai). Nếu thông tin gia đình được nhập 
tại thời điểm nộp đơn đăng kí xin cấp 
học bổng khác với thông tin công khai 
thì phải nộp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gia đình(Hộ khẩu) và bản sao đăng ký 
cư trú bằng trang web được chỉ định 
sẵn hoặc các sinh viên có thể thao tác 
trên ứng dụng di động.

Một số trường hợp sinh viên phải 
cung cấp thêm một số các thông tin liên 
quan đến hồ sơ để xác nhận thêm, mình 
có phải là trường hợp phải nộp thêm hồ 

sơ bổ sung hay không thì các bạn có 
thể kiểm tra trên trang web của Quỹ từ 
2~3 ngày sau ngày đăng kí.

Để xác nhận được khoảng thu nhập 
của gia đình sinh viên nằm trong 
khoảng nào của thăng thu nhập do nhà 
nước quy định thì sinh viên phải đồng 
ý cung cấp các thông tin về thu nhập 
của các thành viên trong gia đình mình. 
Việc đồng ý cung cấp thông tin thành 
viên hộ gia đình có thể được thực hiện 
trên trang web của Quỹ bằng cách sử 
dụng chứng chỉ đã được công nhận và 
có thể được bỏ qua nếu sinh viên đã 
được đồng ý trước đó. Tuy nhiên, nếu 
các thành viên trong hộ gia đình khó sử 
dụng chứng chỉ được công nhận vì lý 
do như ở nước ngoài hoặc tuổi già, họ 
có thể gửi đơn chấp thuận qua đường 
bưu điện hoặc fax, hoặc đến trung tâm 
hỗ trợ địa phương, khi đi hãy cầm theo 
chứng minh thư của bản thân mình.

Tùy thuộc vào khoảng thu nhập của 
gia đình mình trên thanh đo thu nhập 
mà số tiền học bổng mình có thể đăng 
kí sẽ khác nhau, các bạn hãy tham 
khảo bảng phân bố số tiền học bổng và 
khoảng thu nhập của gia đình mình như 
sau nhé.

*Không phản ánh học lực trong kì 
học đầu tiên của tân sinh viên, học sinh 
chuyển trường và các học sinh khuyết 
tật.  Mọi thông tin chi tiết liên quan đến 
đăng kí học bổng, các bạn hãy liên lạc 
đến tổng đài của Quỹ thông qua số điện 
thoại ☎1599-2000.
2020학년도 2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

다. 따라서 학생도 학부모도 등록금 때문

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19 확산이 증가하면서 일자리를 쉽게 찾

을 수 없는 요즘은 경제적으로 더더욱 

어렵습니다. 

대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

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

하면 어느 정도 등록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

음과 같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

정우)은 8월 20일 9시부터 9월 15일 18시

까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신청기간 : 2020.5.20.(수)~6.18.

(목) / 30일간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

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

준 이하인 대학생(학자금 지원 8구간 이

하)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

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신청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

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9월 15일(화)은 18시까지만 신

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

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

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

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9월 21일(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

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

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2~3일 

후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

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

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

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합니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

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

며, 이미 동의하였다면 생략 가능하고 다

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

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

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

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

문하면 됩니다.

가족의 소득 구분에 따라 학생이 받아

갈 수 있는 장학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

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

학생은 성적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1599-2000

        강혜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Thông báo đăng kí nhận học bổng quốc gia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다문화가족 교육정보, 저소득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하면 국가장학금 지급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031-

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곡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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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결혼이민

자에게 또 다른 고민은 자녀 출산 이후다. 

자녀 양육에 따른 고민은 내국인도 마찬가지이지만, 

낯선 땅에서 겪는 전혀 다른 양육문화와 입학 후 맞닥

트리는 교육문제 등은 거대한 벽처럼 어렵게만 느껴지

기 쉽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며 겪는 갈등이나 문제들을 

혼자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는 것은 어

떨까?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경기도 다문화가

족지원 거점센터 사업지원으로 다문화자녀 갈등해소 프

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문화자녀 갈등 해소 프로그램은 

지난 7월부터 시작돼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며 심리. 정

서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각 센터에서 심리. 정서 지원이 필요한 다문

화가족 자녀를 선정하여 거점 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리시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원센터,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산시다문

화가족지원센터, 여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오

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이다.

프로그램은 강사연계를 통한 맞춤형 다문화자녀 갈등

해소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심리 상담 ▲부모. 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 상황에 맞는 강사

를 섭외해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 자녀와의 갈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며 “부모-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좀 더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자녀와 풀리지 않는 갈등, “함께 고민해요”

안산다가, 다문화가정 자녀 갈등해소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코로나 이기는 집콕생활

“온라인 가을 독서교실 참여해요”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코로나19)와 무더위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초

등학생을 위해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의 ‘온라인 가

을 독서교실’을 안산시도서관 유튜브채널(www.

youtube.com/c/ansanlibrary)로 9월 14일부터 17일

까지 4일간 진행한다.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선착순 온라인 접수하

며,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자 ‘북쉐프’의 지식냠냠, 독

서 맛집 요리 설명으로 수업이 시작된다. 독서퀴즈, 

미디어 독서수업, 작가와의 만남, 구글 카드보드 만

들기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참여 기간 동안 SNS와 연동해 꾸준히 참여한 어

린이에게는 온라인 수료증을 발급해준다.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수업 기간 

이후 유튜브를 통해 계속 공개되므로 누구나 검색

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 문화행사

(lib.ansa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안산화정영어마을은 지난 31일부터 방과후영

어독서 프로그램과 AHEV 도서관 프로그램을 온라

인 화상교육으로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동화

책을 활용해 영역별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

램이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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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골도서관, 랜선 타고 시민과 만나

다문화가족도 언택트 강연 참여해요

안산시(시장 윤화섭) 감골도서관은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도서관 이

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강연 ‘감골도서관X책안보고 뭐하니?’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산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은 작가

와의 만남, 북 콘서트 등의 대면 강의를 포스트 코

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방식의 온라인 콘텐츠로 제

작 및 배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안

산시 도서관 유튜브 채널 또는 모바일이나 PC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감골도서관은 이에 따라 언택트 시대에 시민이 만

날 수 있는 새로운 도서관 모형을 제공하기 위해 온

라인 콘텐츠 플랫폼을 활용한 인문학 강연의 첫 시

작으로 ‘감골도서관X책안보고 뭐하니?’를 선보인다.

‘감골도서관X책안보고 뭐하니?’는 ▲오늘은 그림

책1·2 ▲오늘은 미술책 ▲오늘은 과학책 ▲오늘은 

공부책 ▲오늘은 역사책 등 크게 6가지 주제로 나누

어 진행하며, 서현·최향랑·이창용·이정모·윤윤구 등 

작가 및 분야별 전문가가 강연자로 출연해 주제별로 

10~15분의 영상을 각 3편씩 제공한다.

박정인 기자

‘대부포도♥농특산물 특별판매’ 추진

다문화가족 안산시 특산물 이용해요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대부포도 성출하기를 맞

아 오는 20일까지 롯데백화점 안산점에서 ‘대부포도

♥농특산물 특별판매’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행사는 대부포도축제

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며,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 유통채널과의 협업으로 마련됐다.

특히 대부포도 뿐만 아니라, 안산시에서 생산한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을 함께 판매하며 

시민들에게 지역농산물을 널리 알려 소비 촉진 및 

농민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주요 판매품은 대부도 섬포도, 포도즙, 열무·얼갈

이·상추 등 시설채소류, 참송이버섯, 장류, 안산 한우 

등이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

리적인 가격으로 ‘1+1 추가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

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도의 청정 자연에서 자라 당도

가 높고 향이 풍부한 대부포도를 비롯한 다양한 농

특산품을 대부도에 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도록 특

판행사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

비 위축과 집중 호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들에 적게나마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농업정책과(031-481-2318)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Tình hình biến động của dịch bênh corona đã tái 
phát lại sau một thời gian được kiểm soát. Chính phủ 
đã cho nâng mức cảnh báo corona lên mức 2

Để đề phòng sự phát tán của corona, mọi người 
đang cùng nhau nỗ lực hơn bằng cách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như không đi ra ngoài khi không cần 
thiết,phong tỏa 12 thiết bị nguy hiểm cao .. v.v.

Corona 19 đang bùng phát lại mạnh hơn, và những 
đứa trẻ thay vì ra ngoài thì lại dành nhiều thời gian ở 
nhà nhiều hơn. Ở lâu trong nhà thì có rất nhiều những 
đứa trẻ dành thời gian để chơi game hay smartphone.

Những đứa con của các bạn có đang dính lấy điện 
thoại cả ngày hay không? Hay là có đang ngồi sai tư 
thế trước máy tính cả ngày không? nghiện game gây 
hại lớn đến sức khỏe trẻ nhỏ.

Các bạn hãy thử đọc về triệu chứng và phương pháp 
phòng ngừa nghiện game do corona 19 gây ra

[ List kiểm tra bản thân triệu chứng nghiện game]
Chơi liên tục, lặp đi lặp lại nhiều lần game online 

hoặc offline. Mất khả năng kiểm soát thời gian chơi 
game hoặc số lần chơi game. So với các hoạt động 
thường ngày khác, game luôn được đặt ở thứ tự ưu 
tiên. Nhiều kết quả không tốt phát sinh do chơi game 
những vẫn tiếp tục chơi.

Trường hợp lặp lại những hành  động trên trong 
thời gian liên tục trên 12 tháng thì phải nghi ngờ “triệu 
chứng nghiện game”. Chứng nghiện game gây ảnh 
hưởng đến con cái chúng ta như thế nào?

Tổ chức y tế thế giới WHO đã phân loại chứng 
nghiện game vào nhóm các loại bệnh. Theo kết quả 
điều tra đối tượng học sinh cấp 1 –2 –3 trên toàn quốc 
thì kết quả cho thấy 3% trên tổng số là có biểu hiện 
chứng nghiện game và chứng nghiện game quá mức. 
Do dù triệu chứng nghiện game có không lặp lại liên 
tục trên 12 tháng đi nữa thì những đứa trẻ đang trong 
thời kì phát triển mà dành quá nhiều thời gian ngồi 
trước màn hình máy tính hoặc điện thoại thì sẽ phát 
sinh nhiều ảnh hưởng

◆ Phát sinh hiện tượng liên quan đến chức năng não
Trong quá trình chơi game, có một hóc môn thần 

kinh tên gọi là tophamin sản sinh ra quá mức, có thể 
gây ảnh hưởng kích thích quá độ lên khu vực trung 
tâm bảo hộ não. Có thể đề phòng dễ dành những triệu 
chứng ban đầu của chứng nghiện game.

① Một ngày không chơi game quá 2 tiếng!
Nếu chơi game quá 2 tiếng một ngày thì sau 1 năm, 

mức nguy hiểm phát sinh của chứng nghiện game sẽ 
tăng lên gấp 3 lần.

② Nếu đang đi học, đi làm hoặc là sau nửa đêm thì 
không nên chơi game!

Chia thời gian 3 tiếng 1 lần cho 1 ngày 24h thì theo 
kết quả quan sát tính nguy hiểm của nghiện game thì 

những đứa trẻ nhận điều trị do việc chơi game sau khi 
học xong, chơi lúc nửa đêm thì chiếm tỷ lệ nhiều hơn 
những đứa trẻ chơi game trong giờ học 

③ Không chơi game trong tiệm net
Tại tiệm net do không có sự kiểm soát của bố mẹ 

nên rất khó để điều chỉnh thời gian chơi game. Tỷ lệ 
nguy hiểm nghiên game của những đứa trẻ chơi game 
tại tiệm net cao hơn 1.5 lần so với những đứa trẻ chơi 
game ở nhà

④ Bố mẹ phải quyết định thời gian chơi game của 
con

Những đứa trẻ được bố mẹ định cho thời gian chơi 
game thì có mức nguy hiểm nghiện game ít hơn 50% 
so với những đứa trẻ không được bố mẹ quản lý thời 
gian chơi game

⑤ Bố mẹ không nên chơi game cùng con
Trong số những đứa trẻ không nghiện game thì 

trường hợp những đứa trẻ đó chơi game cùng với bố 
mẹ thì so với những đứa trẻ không chơi thì tính phát 
sinh nguy hiểm nghiện game cao gấp 2 lần

Ngoài ra chứng nghiện game còn gây ra các vấn đề 
về sức khỏe như chứng thoát vị đĩa đệm – ngồi chơi 
sai tư thế trong thời gian dài có thể gây ra chứng thoát 
vi đĩa đệm hoặc chứng thoái hóa đốt sống cổ. Chứng 
lão hóa mắt – Nếu ngồi lâu trước màn hình máy tính 
hoặc là điện thoại thì gây sức ép lên nhãn cầu thì nếu 
nhãn cầu bị làm việc quá sức sẽ gây ra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chức năng của mắt, có thể gây ra các chứng 
đau mắt như cận thị hoặc loạn thị

Nếu chúng ta đề phòng sớm nghiện game thì có 
thể tránh được. Vì sức khỏe của con em chúng ta hãy  
tuân thủ phương pháp đề phòng chứng nghiện game

“Triệu chứng và phương pháp ngăn ngừa tình trạng 
nghiện game” dành cho con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mùa dịch corona 다문화가족 자녀 위한 게임중독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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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청소년 심리치유 다톡다톡 

7년간 5,200여명 지원으로 마무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사장 이상덕)은 현대차

그룹이 함께하는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상담 및 심리

치유 프로젝트 “다톡다톡(多talk茶talk)” 사업을 통

해 지난 7년간 5,200여명의 이주배경청소년 및 가족

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다톡다톡” 프로젝트는 2013년 5월부터 현대차그

룹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올해까지 진행됐

으며,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

배경청소년과 가족을 위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총 5,184명의 이주배경

청소년 및 가족에게 전문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서

비스 등이 제공됐으며, 그 중 596명의 이주배경청소

년들은 심리치료비(1인당 최대 120만원, 1회 중복지

원 포함)를 지원받아 1:1 개별 맞춤형 심리정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가족구성원 간 상호 이해 및 원활한 의사

소통을 목적으로 한 가족상담(1가족당 상담비 최대 

100만원)과, 또래집단 내 관계 형성이나 사회성 향

상, 가족관계 증진 등을 위한 집단상담(1집단당 상

담비 최대 200만원) 지원을 통해 효과성을 극대화했

다. 더불어 번역된 전문 심리검사도구 및 통역 자원

을 활용한 집단심리검사와, 이주배경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적절한 자녀 양육 및 부모-자녀 관계 형성

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부모코칭도 병행해 통합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지난 7년

간 연계한 전국 심리?정서지원기관 정보를 모아놓은 

‘2020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기관 안

내서’를 발간해 더 많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해 지

역자원 네트워크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안

내서는 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

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수많은 이주배경청소년

들이 마음 치유 및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받았으며, 

최근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에 있는 청

소년 사례이다. 

다문화가정청소년 김지환 군(가명)은 한부모가족 

아동으로 부모 이혼 후 돌봄에 대한 결핍,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며 주의산만한 행동을 드러내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톡다톡’ 프로젝트를 통해 미술치료를 

받으며 자기표현 증진 및 아버지에 대한 인정욕구를 

드러내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김 군은 “아빠한테 앞으로 말도 잘 듣고 열심히 

할 테니 저를 믿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 좋았어요. 

나중에 꼭 원하는 꿈인 요리사가 돼서 아빠랑 친구

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라며 소망

을 말했다. 또한 다문화가정청소년 고해림 양(가명) 

역시 한부모가정 자녀로 집안 내 의지할 사람이 없

고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등 여러 문제를 겪

었으나, ‘다톡다톡’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상담사와의 깊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불

안이 줄어들고 더 이상 자해 시도를 하지 않게 되었

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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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에서도 피어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꿈과 희망!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와 안산시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 등 응시 도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이 흔들리고 있지만, 미래를 

향한 청소년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안산시글로벌

청소년센터와 안산시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들은 내일을 

준비하는 검정고시에 응시, 미래를 위한 도전에 나서고 

있다.

#꿈다리학교 9명, 제2회 검정고시 응시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는 지난 8월 21일 2020년 

제2회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승미 센터장을 비롯해 꿈다리학교 학생, 교직원 사회

복지사들이 모이는 시간을 가졌다. 

8월 22일 진행 될 제2회 검정고시 합격을 응원하는 

시간으로, 이승미 센터장은 이날 검정고시 시험 시 유의

할 점을 설명하며 시험 당일 실수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꿈다리학교 재학 중인 학생 9명이 

응시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각각 3명, 6명이 응시해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

해 1차 시험은 대부분 시간을 온라인 수업으로 어렵게 

진행했지만, 2차 시험은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등교수업

으로 진행해 비교적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

다. 

안산시청소년글로벌센터에서는 2021년 4월에 진행될 

2021년 제1회 검정고시는 새로운 반편성을 하고 첫 수

업은 8월 31일에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실시간으로 쌍방향 온라인 수업 형태로 진

행될 예정이다.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50명 응시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위탁 운영하는 안산시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검정고시 고사장인 수원 소재 정천

중학교, 대평중학교를 찾아 학교 밖 청소년 수험생들의 

합격을 응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신규 발굴하기 위한 

‘아웃리치’를 실시했다. 

‘꿈드림’을 통해 이번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

소년은 모두 50명(중졸 7명, 고졸 43명)으로, 꿈드림에

서는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대면수업이 어려워지면서 

그간 온라인으로 과목별 수업을 진행했다. 

또한, 우편으로 모의고사 시험지를 보내 온라인을 통

한 모의시험을 치러 시험을 대비하는 등 안산 꿈드림에

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력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지난 8월 22일 치러진 2차 검정고시 시험을 마친 한 

청소년은 “코로나19로 학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

는데 라이브 수업을 통해 멘토 선생님과 소통하며 공부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며 “꿈드림이 없었으

면 이번 2차 시험을 포기했을 것 같은데 끝까지 격려해

준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검정고시 응시생 지원과 더불어 꿈드림은 검정고시

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웃

리치’를 실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꿈드림 서비스 안내 및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

도록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 꿈드림을 통해 

개별 욕구를 반영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031-364-

1017) 및 안산시 교육청소년과(031-481-2217)로 문의하

면 된다. 

#진로진학 인턴십 이미지메이킹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지난 8월 12일 센터 4층 

대강당에서 이미지메이킹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퍼스널 컬러 이미지메이킹이 무엇이

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모두 퍼스널 컬러와 이미지메이킹이라

는 개념이 생소하여 집중하며 강의를 들었다. 또한 직접 

퍼스널 컬러를 진단해보는 시간도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강

사님의 지도 덕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컬러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라며 “진단 후, 호감을 주는 바디랭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바디랭귀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적절한 상황에서의 바디랭귀

지가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에서는 직접 바디랭귀지를 실습해보고 몸을 

풀어주는 자세 등을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다.

김영의 기자

安静了一段时间的新冠肺炎最近再次传播。对此，政

府已把保持社交距离的隔离措施提升到第二个阶段来强

化防御管理。我们正在做出更多努力，以防止不必要的外

出活动并关闭12个高风险设施，以防止Corona 19扩散。随

着Corona 19的传播再次加剧，孩子们呆在家中的时间比

外出时多。在家里呆了很长时间之后，肯定有更多的孩子

花时间在智能手机或在线游戏上。 

您的孩子整天都在使用智能手机吗？或是整日驼背坐

在电脑前吗？游戏成瘾，危害儿童的健康。

下面我们一起看看由Corona 19引起的“游戏成瘾”症

状及如何预防！[游戏成瘾自我检查]

▲连续或反复玩在线或离线游戏

▲对游戏时间或游戏数量失去控制

▲游戏比与日常生活或生活有关的其他活动具有更

高的优先级

▲即使游戏有负面影响也可以继续玩游戏如果您重

复上述动作超过12个月，则应该怀疑“游戏成瘾”。这种游

戏成瘾将对我们的孩子产生什么样的不良影响呢？世界

卫生组织（WHO）去年将游戏成瘾归类为一种疾病，根据一

项针对全国中小学生的调查发现有3%属于沉迷游戏群体

或是有沉迷倾向危险的群体即使游戏中毒症状不会反复

出现12个月以上，但对于成长期的孩子来说，如果坐在智

能手机和电脑前的时间变长，就会产生各种不良影响。

[出现大脑功能异常]

在玩游戏的过程中，分泌过多的多巴胺神经激素，它

会对大脑的补偿中枢区域产生过度刺激。这种游戏成瘾

在早期是很容易预防的。

①一天不要玩游戏超过2小时！如果您每天玩游戏超

过2小时，那么一年后游戏中毒的危险会增加约3倍。

②在学校工作中或午夜以后不要玩游戏！

每天24小时以3小时为单位，根据不同时间段观察了

中毒危险性，结果显示，被诊断为游戏中毒的孩子在校期

间，离校之后或在午夜以后开始玩游戏的情况相当多。

③不要在网吧玩游戏！

pc房由于父母监督疏忽很难调整游戏时间在pc房玩

游戏的孩子比在家中玩游戏的孩子容易上瘾的风险要高

1.5倍左右。

④父母定游戏时间！

在那些没有游戏成瘾的孩子中，父母安排了游戏时间

的孩子与没有安排游戏时间的孩子相比，游戏成瘾的风险

降低了50%。

⑤父母和子女不要一起玩游戏！

在未上瘾的儿童中，如果父母与他们一起玩游戏，一

年后的游戏上瘾风险会比不上瘾的儿童高约两倍。

此外，游戏成瘾还包括 ◆诱发椎间盘突出症 - 长

时间弯曲会增加腰椎间盘突出症或颈椎间盘突出症的几

率 ◆诱发眼科疾病 - 智能手机或电脑屏幕上过度暴露

的眼球会导致疲劳累积聚焦功能异常，近视和散光的几率

增加等等。  总之游戏成瘾可以通过早期预防来避免。为

了孩子们的健康，我们一定要遵守游戏中毒预防法。

<한글 기사 18면>

针对多文化家庭儿童在新冠肺炎流行期出现“游戏成瘾“的症状及预防指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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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안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와 아이돌

봄서비스를 이용해보자.<사진은 센터의 이중언어환경조

성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은이)에

서 제공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다문화가

족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사회 조기 적응

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

화 차이 등 입국 초기 상담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지

원, 국적. 체류 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 안내를 지원하고 

있다. 또 임신. 출산. 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와 상담내

용 통역, 교육과정 통역지원, 가족 간의 의사소통 통역

을 하고, 행정. 사법 기관, 의료기관, 경찰서, 학교 등 공

공기관 이용 시, 위기상황 시 긴급지원과 기타 다문화가

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서 의뢰 

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번역 서비스의 대상은 제외국인, 결혼이민자, 다문

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통번역서비스를 이용 희망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여성, 유관기관 등은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다양한 가족, 아이돌봄서비스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양육 공백이 발

생한 만 3개월~ 만12세 아동을 둔 가족에게 찾아가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등의 사유로 아동

의 양육공백이 발생할 때, 자녀의 등·하원, 놀이활동, 부

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등을 지원한다.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종일제로 구분해 운영된다. 

또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수족구

병, 구내염 등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걸

려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

록 하는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1건당 최소 2시간(종일제 3시간) 이상 서비

스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자녀 한 명당 9,890원이

고 소득에 따라 85%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개학 연기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요

금의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 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지원신청을 한 뒤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

한 사항은 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팀(031-317-

451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코로나 시대 아이돌봄서비스와 통번역서비스 이용해요”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등 위해 다양한 서비스 운영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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随着社会的全球化，在韩国生活的外

国人也越来越多。韩国政府鉴于韩国社会

的这一现实，不仅是在生活上提供各种方

便，在法律服务方面也越来越多地提供针

对性服务。因此，深受在韩外国人的欢迎。

笔者今天要给大家介绍的“针对性法令信

息外语服务“也是对各位非常有用的生活

法令信息网，希望大家多多利用。

韩国法制处（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将以政府为中心分类而复杂

的法律法规按日常生活重新分类，为国民

提供适合于国民要求水平的生活法律信

息。该信息网站从2008年到现在已经构建

了230多个生活领域相关内容，并为在韩外

国人将该生活法令信息翻译成包括英语，

汉语，泰国语在内的共12种不同国家的语

言提供服务。

该服务系统所提供的生活法律信息

按翻译的语言不同其包括的内容范围稍为

不同，但它基本上都包括了在韩国社会所

必要的日常生活相关法律法规常识。因此，

对于生活在韩国的外国人来说是非常必要

的。笔者将汉语服务系统所包括的生活法

律信息范围介绍给大家，供各位参考。

1. 儿童及青少年/教育， 2. 房地产，

3. 金融/金钱交易，4. 创业，5. 国际贸易

/出入境，6. 消费者权利，7. 文化/休闲， 

8. 民事/刑事/诉讼，9. 交通/驾驶，10. 

工作/劳务，11. 社会福利等共包括以上11

个方面的内容。

对于尚不熟悉韩语而难以沟通的在韩

外国人来说，在韩国直接可以用自己本国

的语言很轻松地查找所需要的有关生活法

律信息，这可是一般来说，在其他的国家恐

怕连想都想不到的事情。因此，笔者认为韩

国政府所提供的该项服务，对不懂韩文的

大多数外国人真可谓是雪中送炭， 暗室逢

灯！

若想了解更多的信息，请参考以下官

方网站：

《易找生活法令信息网》 w w w.

easylaw.go.kr 

信息来源：韩国法制处，（财）韩国法令

信息院

 사회가 갈수록 글로벌화되어 가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수도 점점 더 

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우리 사회

의 현실을 감안하여 생활뿐만 아니라 법

률 서비스쪽에서도 점점 더 맞춤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한 외국

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오늘 소개해 드릴 

‘생활법률정보망’도 여러분께 유용하니까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한국법제처(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는 정부를 중심으로 분류되

는 복잡하고 일상적인 법령간 관계를 국

민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재분류해 국민

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법렁정보를 국민

들에게 제공한다. 

이 정보 사이트는 2008년부터 현재까

지 230여 개의 생활분야 관련 콘텐츠를 

구축했으며, 주한 외국인을 위해 이 생활

법령정보를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12개 

나라 언어로 번역하여 재한 외국인들에

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생활 법률 정

보는 번역한 언어에 따라 범의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일상생

활에 관한 생활법령정보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포함돼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한

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에게 꼭 필요하다.

아래에 필자는 중국어로 번역되어 제

공되는 서비스에 포함된 생활법령정보의 

범위를 참고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자 한

다.

▲아동 청소년/교육 ▲부동산/임대차 

▲3금융/금전거래 ▲창업 ▲국제무역/출

입국 ▲소비자 권리 ▲문화/여가 ▲민형

사/소송 ▲교통/운전 ▲일/노무 ▲사회복

지 등 이렇게 총 11개 분야를 포함한다.

아직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의사소

통이 어려운 재한 외국인들에게는 필요

한 생활 관련 법률 정보를 직접 자국어

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한글을 모르는 대다수 외국인

에게는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칠흙 

속의 전등불과도 같이 소중하고 필요하

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아래의 홈페

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www.easylaw.go.kr

주영애 경기외국인SNS기자단

外国人也可以轻松地查找日常生活所需的法律信息

“외국인주민도 한국의 생활법령정보를 모국어로 쉽게 찾을 수 있다”

정왕4동 마을복지추진단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

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같이의 가치’ 슬로건의 ‘마을

복지 의제’ 실천 과제를 온라인 투표로 선정 예정이

다. 지난 7월에 결성된 마을복지추진단과 정왕4동 복

지팀은 마을복지계획 수립 의제발굴을 위하여 동 복

지전문가 및 마을주민 간담회, 서울시 벤치마킹, 지역 

주민 온라인 설문조사(469명 참여), 현장 설문조사

(105명 참여), 마을복지의제 발굴 워크숍 2회 등 활발

한 활동을 가졌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을복지추진

단은 2차 워크숍을 통해 8개의 마을복지 의제를 발

굴하였다. 3차 비대면 온라인 모임에서는 투표로 △

문화와 기부가 함께하는 플리마켓 운영 △우리 마을 

안전지킴이(마을순찰&복지사각지대발굴) △요리랑!놀

이랑!(취약아동 요리 및 뮤지컬 체험) △어르신 건강

수호(영양주사&한방병원 협약) 등 4가지 마을복지 의

제를 선정했다. 마을복지추진단이 발굴한 의제는 오

는 9월 1일에서 2일까지 실시하는 주민총회 온라인 

투표로 최종 마을복지 실천 과제로 선정할 예정이다.

마을복지추진단으로 활동하였던 주민은 “마을복지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을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무엇인지,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는 각 동네마다 마을복지추진단 혹은 

계획단을 설치하고 마을복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

다. 신현동 공감울림 마을복지계획단이 9월1일부터 9

월10일까지 열흘간 2021년 마을복지 의제 선정을 위

해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정왕본동과 신현동도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를 실시

한다. 이번 주민투표는 코로나2.5단계 격상으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한 비대면 위주의 온라인투표와 거리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을 단위에서 이뤄지는 이

러한 마을복지 계획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에게

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은 기자

정왕4동 마을복지추진단 ‘같이의 가치_마을복지 의제’ 온라인 투표!

3차 비대면 온라인 투표에서 4가지 지역 의제 선정, 주민총회 투표서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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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잠잠하던 코로나19가 최근 다시 거세게 확산되

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

화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 12종의 고위험시설을 폐쇄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아이들도 외출

하는 시간보다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집

에서 오랜 시간 머물다 보니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게임

으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많아졌을 텐데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루종일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구부정한 자세로 컴퓨터 앞에 

앉아 하루를 보내지 않나요? 게임중독은 아이들의 건강

을 해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게임중독 증상과 예방법 같이 한번 

보시고 꼭! 예방해주세요.

[게임중독 셀프체크 리스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게임 중 하나를 지속적, 반

복적으로 하며 ▲게임시간이나 횟수 등에 대한 통제력

을 잃음 ▲게임이 일상생활이나 삶에 관련된 다른 활동

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짐 ▲게임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

과가 생겨도 게임을 지속적으로 함 

위의 행동을 12개월 이상 반복할 경우 ‘게임중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런 게임중독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칠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는데요,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3%가 게임과몰입군 및 과몰입위험군에 해당하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임중독 증상이 12개월 이상 반복되지 않더라도 성

장기의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악영향이 나타납니다.

◆뇌의 기능적 이상 발생

게임을 하는 도중 도파민이라는 신경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서, 뇌의 보상 중추 영역에 과도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임중독은 초기에 아주 간단하게 예

방이 가능합니다.

① 하루 2시간 이상 게임 하지 말 것!

하루 2시간 이상 게임을 할 경우 1년 뒤 게임중독 발

생 위험이 약 3배 높아집니다.

②학교 일과 중 혹은 자정 이후 게임 하지 말 것!

하루 24시간을 3시간 단위로 나눠 시간대에 따른 중

독 위험성을 관찰한 결과 게임중독으로 진단받은 아이

들은 학교 일과 시간 중 학교 일과가 끝나자마자 자정 

이후 게임을 하는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③ pc방에서 게임 하지 말 것!

pc방은 부모 감독이 소홀해 게임 시간을 조절하기 어

렵습니다. 실제 집에서만 게임 하는 아이들보다 pc방에

서 게임 하는 아이들의 중독 위험이 약 1.5배 높았습니

다.

④ 부모가 게임 시간을 정해줄 것!

게임중독이 아닌 아이들 중 부모가 게임시간을 정해

준 아이들은 게임시간을 정해주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게임중독 발생 위험이 50% 적었습니다.

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게임 하지 말 것!

게임중독이 아닌 아이들 중 부모가 자녀와 함께 게임

을 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년 뒤 게임중독 발생 

위험이 약 2배 높았습니다. 

이 밖에도 게임중독은 ◆디스크 유발-오랜 시간 구부

정한 자세로 시간을 보낼 경우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

의 발생 확률이 높아짐 ◆안과 질환 유발-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 안구과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로 누적으

로 눈의 초점 조절 기능 이상이 오게 되고, 근시와 난시

가 발생 확률이 높아짐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게임중독은 초기에 예방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아이

들의 건강을 위해 게임중독 예방법 꼭 지켜주세요. <중

국어 15면, 베트남어 13면, 일본어 3면> 

자료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코로나 시대 ‘게임중독 증상과 예방법’

게임중독은 아이들의 정식적 신체적 건강 해쳐... 초기 예방하면 피할 수 있어 

시흥시중앙도서관(관장 김경남)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의 안정적인 독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

한 독서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작가, 번역가뿐만 아니라 강연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손미나 작가와 ‘대한민국 영재 1호 푸름이 아빠’ 최희수 

작가의 온라인 저자강연이 마련돼 있으며, 유아와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한 ‘자연을 담은 그림책 교실’ 등 어린이

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체험 프로그

램을 준비했다. 또한, 시흥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작

가의 작품해설과 낭독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문학 콘서

트 ‘울려라 콘서트’와 ‘신나는 부모, 통하는 가족’을 주제

로 한 부모교육도 진행된다. 

더불어 시민의 독서 의욕 고취 및 독서 생활화 분위

기 조성을 위한 ‘시흥시 독후감 대회’도 진행될 예정이

다. 어린이, 청소년, 일반부로 나눠 진행되며 세부 일정

은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이번 독서의 달 행사는 대부분 프로그램이 비대면 온

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양

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흥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중앙도서관(031-

310-522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의 공공 및 작은도서관은 지난 19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도서관 운영이 중단된 것

이다.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이용자들은 이용에 차질이 

없어야 겠다.                              김영의 기자

“온라인 독서의 달,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다문화가족도 함께해요”

시흥시중앙도서관, 유명 저자 강연과 비대면 문학 콘서트 등 열려 눈길

시흥시청 031-310-2114 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19-7997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시흥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31-496-

9393/9494 시흥고용센터 031-496-1900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031-313-0473~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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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도 알아두면 도움되는 

시흥 지역사회 다양한 알뜰 정보”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생활의 리듬을 잃지 말고 

활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들이 알아두면 도움

이 될만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 캠페인 ‘심쿵챌린지’

시흥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지역주민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

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캠페인 ‘심쿵챌린지’를 운영한다. 

심쿵챌린지는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9.1.~9.7.)의 전

국단위 합동캠페인의 일환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방법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모습이나 시 곳곳에 배포된 ‘자기혈관숫자알기’ 포스터, 현수막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어 본인의 계정에 #시흥시보건소 #심쿵챌린지 #자기혈관숫자알기 #레드서클캠페

인 4개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인스타그램 시흥시보건소 건강도시과 공식계정(@healthcity_sh) 챌린지 게시글에 

참여완료 댓글을 달면 최종 참여가 완료된다. 참여기간은 9월 1일부터 20일까지이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챌린지 종료 후 50명을 추첨해 건강꾸러미를 증정할 계획

이다. 

한편, 시흥시보건소에서는 심뇌혈관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에 대해 전화 상담, 모바일교육 등 각종 교육자료 배달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관심 있는 주민은 시흥시보건소 통합상담실(310-5856, 5968)로 문의하면 된다. 

#도일시장 3, 8 오일장 임시휴장

시흥시 군자동 도일시장 상인회(회장 백현순)는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따라 도

일시장 3, 8 오일장이 임시휴장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휴장은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 우려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일

시장 상인회의 자발적인 의지로 시행된 것이다. 재개장은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할 계획이다. 

백현순 도일시장 상인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평소 지역 경제가 많이 위축된 상

황에도 불구하고 상인회 자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장서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단, 도일시장의 일반상점은 정상 영업 중이므로 코로나19 종

식까지 도일시장을 방문하는 모든 분은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흥화폐 시루, 새마을금고.신협서 판매

시흥시 내 새마을금고 2곳(시흥제일, 시흥중앙), 신협 3곳(경기시흥, 미소, 달월) 29

개 지점에서 8월 24일부터 시흥화폐 시루 판매 및 환금 업무를 시작한다. 이로써 시

루 취급 금융기관은 기존 관내 농협 33개 지점에서 새마을금고, 신협 5개소 29개 지

점이 추가됨에 따라 총 62개 지점으로 본격 확대됐다.

소비자는 1인당 월 80만원 한도로 시흥화폐 시루(지류권)를 10% 특별할인 혜택받

아 구매할 수 있다. 10% 특별할인 기간은 8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가맹점은 

새마을금고, 신협에 필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시루를 환급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폭력 없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외국인주민도 폭력예방 교육 함께 해요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시흥시 내 

여성단체는 지난 10일 ‘폭력 없는 지

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협력과 연대의 마

음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사업을 실

시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 및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촉

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가정폭

력?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폭력피해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되는 만큼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였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민간사업 

종사자, 다문화가족, 외국인, 노인, 학

교 밖 청소년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

두를 대상으로 올 12월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

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관련지침을 준

수하고 개인 보호 장비 착용 등 감염

예방 수칙에 철저를 기하며 이번 교

육을 진행 할 계획이다. 신청 및 관

련 안내는 시흥시청 여성가족과(031-

310-2618),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

소(031-496-9390)로 문의 하면 된다.

시흥시는 폭력 피해자 발생 시 가

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를 통해 전

화 및 면접 상담, 법률, 의료 지원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폭

력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 

폭력 없는 안전한 시흥시를 구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여성단체는 씨

알여성회,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시흥시여성친화도시 시민

참여단, (사)경기여성단체협의회 시

흥지회,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사)

시흥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등이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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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부천시는 ‘제

1회 디아스포라 문학상’ 수상작을 선정하

기 위한 후보작을 10월 30일까지 추천받

는다.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Bucheon 

Diaspora Literary Award·BUDILIA)은 

부천시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네트

워크와 함께 문학을 통해 세계의 연대와 

환대, 협력의 정신을 고양하고자 올해 2

월 제정한 국제문학상이다.

‘디아스포라’는 국가, 민족, 지방의 경

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

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 세계화의 진전으

로 디아스포라는 분열된 세계를 엮어 서

로 다른 문화의 교류를 촉진할 뿐 아니

라 희생과 고통의 경험을 관용과 화합의 

길로 전환하는 주체로서 주목받고 있다.

부천시는 이들의 노력의 역사, 삶과 경

험 그리고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문학으

로 승화시킨 디아스포라 문학의 가능성

에 주목했다. 이에 2021년 시상식 개최를 

목표로 올해 6월부터 부천국제문학상 운

영위원회와 함께 첫 수상작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심사 대상은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한 

현존 작가의 한국어나 영어로 출판된 장

편소설이다. 국적과 상관없이 개인, 단체 

등 누구나 1개 작품씩 추천할 수 있다. 

단, 자기추천과 복수추천은 불가하다.

추천인 또는 단체는 ‘후보작 공식 추천

서’에 작품 추천 사유와 작품 정보를 적

어 한국시간으로 10월 30일 오후 6시까

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 방식은 구글폼

(https:/bit.ly/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을 

이용해 직접 추천서를 작성하거나 이메

일(bucheon.cityoflit@gmail.com)로 추

천서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최종 1개 수상작은 학계·문학계 전

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와 심사위원회 

심사 및 부천국제문학상 운영위원회 승

인을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수상작을 집

필한 작가 및 번역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작가 5천만 원, 번역자 1천만 원)이 수

여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세계를 강타한 코

로나19로 외부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의식이 차츰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은 모두에 대한 포용

이라는 시대 정신으로 첫발을 내딛는다”

며 “향후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를 대표

하는 국제문학상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고 기대감을 표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문학창의도시 블

로그(https://blog.naver.com/bucheon_

unesco) 또는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천시는 2017

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

입했다.                     이지은 기자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용·화합메시지 던질 ‘부천 디아스포라문학상’ 

부천시, 연대 환대 협력 꿈꾸며 디아스포라 문학상 후보작 10월까지 첫 공모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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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외국인재난기본소득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 이주민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이 

글은 외국인재난기본소득 통합지원센터에 파견돼 한달

간 재난지원금 지원 업무를 한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

터 직원의 이야기다. <편집자 주>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외국인재난기본소득 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된

다고 하여 지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천시다문

화가족지원센터에 입사한 지 곧 1년 차라 긴장도 많이 

되고 많은 외국인을 접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파견 첫 주는 부천시청 인근 푸르지오 내 상가에서 

진행됐는데 하루 1천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다녀갔습니

다. 신청받는 와중에도 문의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생각

했던 것만큼 응대를 못 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아주 

아쉬웠습니다. 첫 주에는 신청자들이 많이 몰렸고 중국 

가족관계증명서류인 호구부는 번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힘들었습니다.

외국인재난기본소득 통합지원센터에는 재난지원금을 

많은 분이 신청했는데 물론 민원도 많았지만 “결혼이민

자에게 처음에는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재난지원금

을 받게 되어 감사하고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셔서 감사

합니다.” 등 힘이 되는 말을 하고 간 이주민들이 많아 

보람차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부천시에 외국인이 많고 부천시다

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오지 않는 외국인 대상자들이 많다

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치로 부천시에 거주하는 외국

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접해보니 부천

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 외국인 부부 등의 

제한으로 해당되지 못하는 이주민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너무 크다고 느꼈습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사

업을 연계해 몰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선생님들이 지

원을 나와 한국어가 되지 않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재

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서포터즈사업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회의 외에

는 뵙지를 못하였지만 2달 동안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다 보

니 각 나라를 가깝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재난지원 통합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 서포터

즈 이외에도 이주민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나오신 다양한 

나라의 선생님들이 있어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가

깝게 배우고 이해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천시가 앞장

서서 외국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라 부천시에 

거주하지만, 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시로 되어있는 다문

화가족에게 전화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의 경우처

럼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쪼개서 신청을 많이 하지 못

해 안타까웠습니다.

한 달 넘게 매일 파견을 나가다 보니 많이 지쳤지만 

그때마다 원미경찰서, 신상현 심곡동 주민자치회 회장님 

등 많은 분이 간식키트를 보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

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외국인에게 부천시 오국인재난기

본소득 통합지원센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 개

인적으로 보람되었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끝나 

마스크를 벗고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민들

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로 소통 안되는 이주민 지원, 보람과 아쉬움 함께한 30일’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재난기본소득 통합지원센터 파견 이야기

부천시는 9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부천의 대표적인 책 문화 축제 ‘제20회 부천 북 페스티

벌’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의 

문화적 갈증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천시는 온

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이 장소에 관계 없이 어디서든 

접속하여 풍성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제를 

기획했다. 이번 축제는 ‘서(書)로 더 가까이’라는 슬로건 

아래 릴레이 저자 강연회, 부천의 책 북 콘서트, 낭독공

연, 집콕문화체험 등 다양한 볼 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

공한다. 누구나 온라인 축제의 장에서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 독서의 달을 풍성하게 해 줄 ‘릴레이 저자 강

연회’를 통해 과학, 자연과 건강, 부모교육, 경제 등 4

가지 테마를 12회에 걸쳐 네이버 밴드 ‘제20회 부천 북 

페스티벌’ 채널에서 라이브로 만날 수 있다.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온(on)택트 공연도 마련했다. 9

월 19일 오후 2시 부천의 책 일반분야 선정도서인 ‘페인

트의 이희영 작가 북 콘서트’, 9월 23일에는 창작 낭독

극인 ‘장수씨의 불멸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다. 영유

아를 위한 ‘마녀가 읽어주는 동화구연’도 유튜브로 만날 

수 있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에게 자연을 통해 치유하

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저자에게 직접 배우는 집

콕 문화생활’도 마련했다. 누구나 반려식물 키우기와 일

러스트 소품 그리기 등을 통해 보면서 배우고 따라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책과 함께하는 미션 ‘언컨택트 서바

이벌 게임’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있어 한 달 내

내 보는 재미, 듣는 재미, 읽는 재미를 함께 선사할 계

획이다. 이번 북 페스티벌은 온라인 플랫폼 채널인 네이

버밴드 ‘부천 북 페스티벌’과 부천시립도서관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서(書)로 더 가까워지는 온라인 부천 북 페스티벌 다문화가족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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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시행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외국인주민은 어떻게 대처할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외국인주민도 25% 보험료 부담해야... 위험 감소 장점 있어

8월 18일부터 한국의 주택 임대사업자와 세입자는 ‘임

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제도

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HUG의 아파트 보증금 보험 기준으로 ‘전·월세 보증금

의 0.099~0.438%’로 책정됐다. 보험료는 2년 계약 기간, 

5억원 전세를 기준으로 약 99~438만원 정도다.

보험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3대 1로 나눠서 부담하

도록 했다. 임대사업자(집주인)의 신용 등급이 낮을수

록,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단독주택 보험료는 아파트의 1.3배다. 또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증보험료가 99만원일 때 이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눠서 내면 각각 74만2500원, 24만7500원이 된다. 그러

나 같은 전세 아파트라도 집주인 신용등급이 최저등급

인 6등급이라면 부담이 커진다. 또 임대주택 부채비율이 

높을 때도 부담이 커져 438만원이 보험료로 책정이 되

면 집주인은 328만5000원, 세입자는 109만5000원을 내야 

한다. 신규 등록 주택인 경우 18일부터 바로 적용되고, 

기존 등록 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는 임대사업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또

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세입자 처벌 규정은 없

다.

기존에도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었다.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세나 월셋집에 전입신고

를 하고 확정 일자까지 받으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확정 일자를 받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이전에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채권자 

후순위로 밀려난다.

따라서 외국인주민(세입자)은 자신이 들어가고자 하

는 집의 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외국인주민

의 채권 순위는 은행 뒤로 밀리게 되므로 그런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이 이제까지의 전세와 월

세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새로 생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이런 위험

에도 대비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갑자기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 임대사업자는 

물론이고 세입자 반발도 거세다.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관련 내용에 항의하는 댓글이 

100여개에 달한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대표적인 반발로는 임대차3법으

로 이미 급감한 전세 매물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생

겼다는 점이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전세를 월세로 전

환하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올려서 새로 부담하

게 된 보험료를 세입자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커졌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점도 문제다. 임대사업자

로 등록하지 않은 집주인과 세입자는 보증보험에 들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세입자가 보증보험료를 부담하기

를 원치 않으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과 계약을 하

면 된다.

이래저래 한국의 주택시장은 올해 혼란이 크다.

<중국어 4면, 러시아어 45면>

이지은 기자

상도초등학교(교장 이보옥)은 지난 8월 3일 여름방학

부터 다문화(귀국학생) 학생을 위한 학력향상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학력향상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로 인해 저하된 기초학력을 향상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

시켜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

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하여 

귀국학생들의 학습 부진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

기 위해 여름방학부터 지속적으로 개별지도를 원칙으로 

국어, 수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학력향상프로그램은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별 수준에 맞는 국어, 수학 학습 내용을 파악하여 맞춤

형 학습으로 제공되고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상

담도 함께 이루어져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따라

서 개학 이후 해당 학년 교육과정에 대해 적응력과 한

국어 언어 능력 및 수학능력 향상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보충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귀국학생들은 

“1학기 부족했던 부분들을 매일 나와서 선생님들과 함

께 보충하게 되어서 국어와 수학 교과 수업에 더 자신

감이 생겼어요.”, “집에 있을 때에는 한국어을 많이 사

용하지 못했는데 꾸준히 사용하다 보니 좀 더 체계적으

로 계속 익힐 수 있어서 좋았어요”, “ 선생님과 귀국반 

친구들을 볼 기회가 적었는데 함께 이야기하고 어울리

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특별보충학습 프로그램은 귀국학생 특성상 한국어 교

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

초학습 부진 해소와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 형성, 한

국어 표현 능력이 신장 될 기회를 제공해 2학기를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상도초등학교는 “개학 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

역수칙을 준수하며 학력향상을 위한 노력에 매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상도초, 다문화가정 학생 기초실력 키워요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부천시국제교류협회, 미국 필리핀 

등 국외교류도시에 마스크 기증 

부천시국제교류협의회(회장 정진성)는 악화된 해

외 코로나19 상황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외교류

도시에 마스크 1만5천 장을 기증하며 희망의 메시

지를 전달했다.  

부천시 춘의동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업체 해강나

무에서도 국외교류도시를 향한 희망 나눔의 취지에 

공감하며 마스크 5천 장을 기증했다. 

부천시와 문화. 경제. 교육분야 등에서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교류해 온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와 필리

핀 발렌수엘라시에 마스크가 전달됐다. 특히 미국 

베이커스필드시는 자매도시협의회를 통해 한국전 

참전용사 어르신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정진성 회장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

에 전달한 마스크가 국외교류도시에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사태가 안정되어 더욱 활

발한 교류가 이어질 미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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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응스트레스, 부부적응 부정적

이옥녀 한국다문화복지협회 지회장, 박사 학위

이옥녀 (사)한국다문화복지협회 부

천지회장이 지난 8월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

다.<사진은 지난해 진행된 경기도 도

서관 다문화서비스 글로벌가디언스 

양성교육 수료식에서 상품을 전달하

는 이옥녀 회장> 

‘다문화 결혼여성의 문화적응스트

레스가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이

옥녀 회장은 어려운 가운에서도 (사)

한국다문화복지협회 부천지회를 약 

10년간 이끌어 왔다.

이옥녀 회장은 이번 논문을 위해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다문화가

족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서비스를 이

수한 400명의 다문화 결혼여성을 중

심으로 2019년 9월 16일부터 30일까

지 약 15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토

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다문화 결혼여성

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적응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 결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가족관계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족관계특성

은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관계 특성이 

높을수록, 부부적응도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밝혀졌다. 

이옥녀 회장은 논문에서 “다문화 

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서

비스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적응

과의 관계를 조절한다”면서, “다문화

가정의 주변 그룹인 가족, 친척, 친구

의 지지그룹을 더욱 견고히 하여 다

문화 결혼여성이 쉽게 적응할 수 있

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

그램과 제도,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일례로 경기도 부천시 

지원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종

차별 없는 캠페인’ 활동과 ‘세계인의 

날’ 행사를 들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

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결혼이주여성을 

다문화 상담사로 양성하여 이들로 하

여금 자국 출신 다문화가정의 상담을 

담당하도록 하고 이들을 병원 콜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원으로 배치

하여 언어적, 문화적 문제로 어려움

을 겪는 다문화 결혼여성의 문화적응

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하성 기자 

부천시,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코로나 재확산 우려, 이주민도 적극 참여

부천시는 8월 22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시 전역을 대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인 이상의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한다.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

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실외 10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되어 있지만, 선제적 대응으로 n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시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같은 조치에는 인구 밀도가 매우 높

고 유동 인구가 많은 부천시의 특성이 

반영됐다.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

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

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도 함께 고려된 

사항이다.

부천시는 각종 집회 개최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업

무 협조 구축에 적극 나섰다. 이를 위해 

관내 3개 경찰서에 10인 이상 집회가 금

지되었음을 안내하고 특히 집회 금지 기

간 중에는 소규모 집회도 자제 권고 하

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부천시는 이번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

하여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자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 경우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방역에는 왕도가 

없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

법”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

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이번 집회 금지 조

치에 외국인주민을 비롯해 시민 여러분

이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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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

터장 이병희)는 코로나 시대에도 오산의 

다양한 가족의 복리를 위해 다양한 비대

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족문화체험프로그램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9월에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으로 ‘일 

가정 균형을 위한 가족문화체험프로그

램’을 진행한다.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은 경제적 부

담,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

의 여가활동 불만족을 해소하고 일과 가

정의 균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9월 프로그램은 ‘썬 캐쳐에 활짝 

웃고 있는 우리 아이를 담아보세요’를 주

제로 나만의 썬 캐쳐 만들기를 진행했다.

썬 캐쳐는 햇빛을 사방으로 퍼지게 하

여 집안에 따뜻하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

인다는 의미를 가진 영롱한 인테리어 소

품을 말한다.

오산시 관내 자녀가 포함된 2인 이

상 가족 10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9월 

15~18일에 키트를 수령하고 23일에 체험

을 진행하게 된다.

센터 관계자는 “가족문화체험 프로그

램을 통해 건전한 가족여가 활용방법을 

교육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의 기

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가

족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즐겁고 건전

한 가족여가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지원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는 2020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지원 

‘ITQ(파워포인트) 자격증 과정 교육생 

추가모집’(온라인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를 대

상으로 ITQ(파워포인트)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여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 및 취

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어능력 중급 수준 이상의 취업희

망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ITQ 파워포

인트 자격증 취득을 위한 파워포인트 활

용 및 시험대비교육을 실시한다.

9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각 가정 내

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모집기

간은 9월 1일부터 4일까지이다.

접수는 방문접수가 원칙이다. 문의는 

가족지원2팀 031-372-1335로 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컴퓨터가 능숙하지 않

은 다문화가족에게 이번 교육은 전문지

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취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들도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오산의 다양한 가족 위한 특별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해요”

오산건가다가,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과 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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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945 Bối cảnh lịch sử của Hàn Quốc và 
Việt Nam.

Lúc này cả Việt Nam và Hàn Quốc đang bị 
Nhật cai trị. Nhật chiếm đóng bán đảo Triều Tiên 
1910-1945, các cuộc vận động đòi độc lập cho 
bán đảo Hàn Quốc diễn ra liên tục. 

Đặc biệt là ngày 01/03/1919 cuộc vận động độc 
lập cho Hàn Quốc với khoảng 2 triệu người tham 
gia.

Mặc dù là bất bạo động nhưng đã bị đàn áp với 
con số thương vong khoảng 7000 người. Dưới sự 
cai trị của đế quốc Nhật khiến cho người dân trên 
bán đảo phải chịu khổ cực. 

Với những chính sách hà khắc,về kinh tế thì khai 
thác tài nguyên ,lương thực. Về văn hoá thì cấm 
người Hàn dùng tiếng Hàn mà phải dùng tiếng 
Nhật và hát quốc ca Nhật Bản. 

Cưỡng bức lao động bị đưa đến đảo 군함도 để 
lao động khổ sai. Một trong những vết thương lớn 
nhất mà quân Nhật để lại là (위안부) nô lệ tình 
dục ước tính khoảng 200 000 người. Hiện nay có 
Nhật chiếm đóng bán đảo Triều Tiên 1910 các 
cuộc vận động đòi độc lập diễn ra liên tục. 

Đặc biệt là ngày 01/03/1919 cuộc vận động độc 
lập cho Hàn Quốc với khoảng 2 triệu người tham 
gia .Mặc dù là bất bạo động nhưng đã bị đàn áp 
với con số thương vong khoảng 7000 người. 

Dưới sự cai trị của đế quốc Nhật khiến cho 
người dân trên bán đảo phải chịu khổ cực. 

Với những chính sách hà khắc về kinh tế thì 
khai thác tài nguyên ,lương thực. Về văn hoá thì 
cấm người Hàn dùng tiếng Hàn mà phải dùng 
tiếng Nhật và hát quốc ca Nhật Bản. 

Cưỡng bức lao động bị đưa đến đảo 군함도 để 
lao động khổ sai. Một trong những vết thương lớn 
nhất mà quân Nhật để lại là (위안부) nô lệ tình dục 
ước tính khoảng 200 000 người bị bắt phục vụ 
trong các nhà thổ của quân đội đế quốc Nhật từ 
năm 1932. 

Hiện nay có bức tượng nổi tiếng “thiếu nữ hoà 
bình” “평화의 소녀상” đặt đối diện đại sứ quán 
Nhật Bản tại 서울 .Các cuộc biểu tình diễn ra vào 

thứ 4 hàng tuần ở đây yêu cầu lời xin lỗi chính 
thức từ phía chính phủ Nhật. Cuối thế chiến thứ 2 
Nhật bắt đầu yếu thế tại mặt trận Châu Á thái bình 
dương. 

Đặc biệt ngày 6 tháng 8 năm 1945, quả bom 
nguyên tử thứ nhất mang tên "Little Boy"(15-18Kt) 
đã được thả xuống thành phố Hiroshima, Nhật 
Bản. Sau đó 3 hôm, ngày 9 tháng 8 năm 1945, 
quả bom thứ hai mang tên "Fat Man" (21-21Kt)
đã phát nổ trên bầu trời thành phố Nagasaki.15-
18Kt là con số khá mơ hồ nhưng nó có sức công 
phá gấp khoảng 5 lần vụ nổ phá huỷ 1 thủ đô 
Beirut(Lebanon) gần đây.

Những quả bom nguyên tử đầu tiên của nhân 
loại được sử dụng để chống lại đế quốc Nhật Bản 
. May mắn cho đến nay chưa nơi nào ngoài Nhật 
Bản phải hứng những quả bom này.

Cũng ngày 9-8-1945 Liên Xô đưa khoảng 1 
triệu quân tấn công như vũ bão vào đạo quân 
Quan Đông của Nhật (khoảng 70 vạn quân).

Ngày 15/08/1945 , khi Nhật Bản đầu hàng đồng 
minh vô điều kiện cũng là thời điểm bán đảo Hàn 
Quốc thoát khỏi ách thống trị của đế quốc Nhật.

22/09/1940 Nhật vào Việt Nam lúc này Việt 
Nam bị cả Nhật và Pháp chiếm đóng. Tháng 
03/1945 Nhật lật đổ Pháp tại Việt Nam tống giam 
các viên chức cấp cao của Pháp số còn lại vứt 
mũ áo chạy qua Trung Quốc lánh nạn.

Điều đặc biệt là Việt Nam cũng làm cách mạng 
thành công trong giai đoạn này. Cách mạng tháng 
tám diễn ra từ 14/8 đến 30/8/1945 Việt Minh đã 
lật đổ Nhật Bản, Pháp và đế quốc Việt Nam. Qua 
đó nắm quyền lãnh đạo đất nước trước khi đồng 
minh vào Việt Nam. 

Lịch sử giai đoạn này có sự tương đồng giữa 
hai quốc gia . Kể cả sau này cũng bị chia đôi hai 
miền Nam- Bắc như nhau. 

Cả Việt Nam và Hàn Quốc đều trải qua những 
giai đoạn hết sức bi thương của lịch sử hy vọng 
hoà bình và cùng nhau phát triển.

1945년 8월 15일, 이때 베트남과 한국은 모두 일본

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1910년~1945까지 한

반도를 점령했고 한반도는 독립운동이 계속 되고 있

었습니다. 

특히 1919년 3월 1일에 약 200만 명이 참여한 대한

민국을 위한 독립 운동이 있었습니다. 비폭력적임에

도 불구하고 약 7,000명의 사망자를 내고 진압되었습

니다. 

일제 통치 하에서 한반도 사람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혹한 정책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천연 

자원과 식량을 많이 착취당했습니다. 

문화적으로 한국인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

되었고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의 국가를 불러야 했

습니다. 

고된 노동을 위해 군함도로 강제 노동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인이 남긴 가장 큰 상처 중 하나는 20

만 명으로 추정되는 위안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운동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맞은편에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유명한 동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매

주 수요일 열리는 시위는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를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

고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전선에서 약화되기 시작했

습니다.

특히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시에 ‘리틀 보

이’(15-18Kt)라는 최초의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습니

다. 3일 후인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시 상공에서 

두 번째 폭탄 ‘팻맨’(21-21Kt)이 폭발했습니다. 15-

18Kt는 다소 모호한 숫자이지만 이 힘은 베이루트(레

바논)의 수도를 파괴 한 최근 폭발보다 약 5배 더 파

괴적인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원자 폭탄은 일본 제국

에 사용되었습니다. 운 좋게도 지금까지 일본 이외의 

지역은 이 폭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날인 1945년 8월 9일 소련은 일본의 관

동군(약 7만 명)을 폭풍처럼 공격하기 위해 약 100만 

명의 병력을 보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동맹국에 항복했을 

때<사진 오른쪽> 한반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멍에를 

벗어난 때이기도 했다.

한편 1940년 9월 22일 일본은 베트남에 들어왔고 

베트남은 일본과 프랑스가 점령했습니다. 1945년 3월, 

일본은 베트남에서 프랑스군을 전복시키고 나머지 고

위 프랑스 관리들을 투옥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베트남도 이 시기에 성공적으로 혁명

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8월 혁명은 1945년 8월 14일

부터 8월 30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이 다

시 주권을 되찾았습니다.<사진 왼쪽>

이 기간의 역사는 두 나라 사이에 유사합니다. 추

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점도 비슷합니

다.

베트남과 한국은 평화와 상호 발전을 바라는 역사

상 매우 비극적인 시기를 겪었습니다.

누옌탄빈 경기외국인SNS기자단

Quốc khánh Hàn Quốc và những tương đồng với Việt Nam
1945년 8월 15일 베트남과 한국의 역사적 배경, 두 나라가 겪은 일본 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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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사

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로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강화됨

에 따라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 간의 갈

등과 가족탄력성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탄력성은 역경이나 어려움에 긍정적으로 적응을 해나

가는 과정으로, 개인에게 회복탄력성이 있는 것처럼 가

족을 유기체로 볼 때, 가족탄력성이란 가족들이 위기와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역경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을 의

미한다. 요즘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이 흔들

리는 때에는 혼자서 삭히기보다는 파주시건강가정다문

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순일)를 이용하자.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가족은 나의 힘”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파주시 관내 가

정폭력, 가족갈등, 이혼위기, 의사소통 소홀, 자녀 양육

문제 갈등 등 상담이 필요한 위기 가족을 대상으로 찾

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에 내방이 어려운 가족 기능이 취약한 가족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기능

을 회복하고 가족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진행된 사업

이다. 가족 당 가족상담전문가 1명이 참여하여 맞춤형 

상담으로 6회기를 실시하며, 7회기 종결 시 사후검사를 

통하여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갖는다. 

가족 간 문제에 대해서 탐색하고, 각자 호소하는 문제

를 종합하여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가족

의 분리/통합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대상자의 특성(다문화가정, 아동 참여 등)에 따라 미

술치료 및 놀이상담 등 다양한 상담방법을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심리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상담 종결 이후

에도 센터 내 프로그램 연계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가

족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가족 및 긴급지원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프

로그램 자세한 사항은 센터(031-949-9162)로 문의하면 

된다. 

#MBTI를 통한 맞춤형 상담 실시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 간의 갈등

완화와 가족탄력성의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MBTI를 

통한 맞춤형 상담’을 운영한다. 

상담은 온라인을 통한 상담으로 각 개인의 성격에 맞

는 맞춤형 상담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자는 청소년기 자

녀와 갈등관계에 있는 부모 및 임신.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5세 미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해당된

다. 

기질은 타고난 것이지만 성격은 개인의 기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태어난 하나의 고유한 특성이기에 옳고 

그름이 없다.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지 알면 고유한 색을 찾아갈 수 있고 자기의 이해를 바

탕으로 타인을 이해하게 된다.

성격은 변하는 것이 아닌 알아가는 것이기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때, 관계에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갈등은 

줄어들고 가족탄력성이 회복된다. 가족 간의 성격의 차

이로 갈등관계에 있거나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해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라면 누구라도 상담을 신청

할 수 있다.   

상담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며,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팀(031-949-916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양한 가족,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 상담서비스 이용하세요”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아가는 상담 및 맞춤형 상담 등 진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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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필요한 다문화가족,

파주형 희망일자리 참여하세요

파주시는 지난 6월 24일부터 ’파주

형 희망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 것

에 이어 8월 24일 91개 사업에 2,329

명을 모집하는 제5차 ’파주형 희망일

자리‘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해 취업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

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

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파주시민이

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단, 실직 등 취업취약계층, 휴업자, 

무급휴직자 등은 우선 선발 예정이

며, 1일 최대 3시간~8시간까지 근무

를 하게 된다. 

이번 5차 모집공고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인력과 공공업무 지원을 

위한 예비인력 총 200명을 별도로 선

발한다. 

인력을 미리 확보해 코로나19 확산

에 따른 방역활동 및 긴급 공공업무 

지원 관련 부서별 요청 시 즉시 투입

한다는 방침이다.

백인성 파주시 기획경제국장은 ”

파주시에서는 약 5,000명 채용을 목

표로 매주 희망일자리 참여자를 모집

중“이라며 ”현재 약 1,500명 정도 선

발을 완료했으며 중복참여자 혹은 공

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 참여 제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파주시민 누구나 

신청가능하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

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희망일자리사업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재 

모든 접수는 부서별 담당자 이메일로

만 받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희망

일자리사업 콜센터(☎031-940-4566)

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イ・ジェミョン京畿道知事、“全京畿道民に

マスク着用義務化行政命令”이재명 경기도지사, 

“모든 경기도민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首都圈を中心に、コロナ19拡散が急

増しているなか、イ・ジェミョン京畿

道知事が8月18日午後 1時30分を期し

て、京畿道全地域の居住者と訪問者を

対象に、マスク着用義務化行政命令を

下した。

京畿道と京畿道敎育庁、京畿南·北

部地方警察庁などの4機關は、‘コロ

ナ19合同対応室’を構成、コロナ19防

疫のための共同対応に取り組む。

イ・ジェミョン京畿道知事とイ・ジ

ェジョン京畿道敎育監、チェ・ヘヨン

京畿南部地方警察庁長は、18日京畿道

庁で共同記者会見を開き、このような

內容のコロナ19追加措置と共同対応法

案を発表した。

イ・ジェミョン京畿道知事はこの

日、“この時をもって「感染病予防お

よび管理に関する法律」により、全道

民にマスク着用を義務化する行政命令

を発動する”とし、最初の追加措置を

明らかにした。

これにより京畿道內居住者および訪

問者は、別途の解除措置があるまで室

內(日常的私生活や飮食物摂取などの

不可避な場合は除外)、そして集会や

公演など、大衆が集まる室外ではマス

クを義務的に着用せねばならない。

違反時には関連法によって3百万ウ

ォン以下の罰金や10万ウォン以下の過

料が課され、マスク未着用により感

染拡散などの被害が発生する場合、防

疫費用が請求される。道は道民の混乱

を防ぐために過料は10月12日までは経

過期間をもうけ、10月13日から適用す

る。

イ知事は二つ目の追加措置として、

道內のサラン第一教会の行事に参加し

たり、8日と15日に光化門の集会に参

加した参加した京畿道民を對象に、

診断検査行政命令を下した。診断検査

行政命令は5月梨泰院クラブ関連件以

後、三ヶ月ぶりのことだ。

イ・ジェミョン知事は、“サラン第

一教会発の集団感染が8月17日基準312

人で、すでに5月の梨泰院発集団感染

277人を超えるほどたいへん深刻な狀

況”だとし、“8月7日以後ソウルサラ

ン第一教会の礼拝、小規模集会、修

練会、キャンぺーン、その他の名目で

関連する集まりや行事、業務に参加

した京畿道民と、8月8日と15日にソウ

ル光化門一帶の集会に参加した京畿道

民は、8月30日までにできるだけ早く

京畿道內の保健所および選別診療所で

診断検査を受けることを命ずる”とし

た。イ知事は続いて“感染可能性が高

いサラン第一教会の信者の相当数が、

8月8日と15日の光化門での集会に参加

し、集団感染が急激に拡散している狀

況だ。該当集会の現場の訪問者はコ

ロナ19感染リスクに露出した”ので、

“集会参加者ではなくても、集会現場

を訪れたり、現場の近くを通りすぎた

京畿道民は、該当期間內に無料で診断

検査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とした。

イ知事は“期限內の診断検査はすべ

て無料で、診断検査を拒否し、拒否者

によって感染が拡散することがあれ

ば、疫學調査過程でサラン第一教会の

信者であるかどうか、光化門地域訪問

したかどうかを確認され次第、行政命

令不履行罪で處罰される”とし、“感

染関連防疫費用が請求されるというこ

とを参考にし、必ず診断検査を受ける

よう”念を押した。

診断検査行政命令違反時には2年以

下の懲役、または2千万ウォン以下の

罰金に処する。

イ・ジェミョン知事は、“夏休み期

間にあたって防疫網に油断が生じるな

か、コロナ19が再拡散している。小さ

な油断が大規模集団感染と第2の大流

行につながる”とし、“全道民が防疫

の主体だという心構えで、コロナ19が

完全に終息するまで‘マスク着用’、

‘個人衛生の徹底’、‘体調が悪いと

きは休む’など、防疫守則を遵守する

こと”とした。

一方京畿道と京畿道敎育庁は、發熱

などの症状がある学生と敎師がいる場

合、迅速に診断検査など、 必要な措

置をとることができるよう、保健所、

地域の醫療機關との連携を强化する。

塾と敎習所などについても防疫消毒な

ど、予防活動强化および防疫守則を遵

守することを求める。

京畿南·北部地方警察庁は名簿調査

など、疫學調査を支援、集合制限およ

び禁止、診斷および治療、自宅家隔離

と資料提出など、法令と行政命令によ

る義務不履行にたいする厳重な搜査を

行い、防疫行政の實效性を高めるため

協力していく。<한글 기사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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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군포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

이 발생한 가정에 정부 지정기관에서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1:1로 아동

을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

으로 부모님이 올 때까지 임시보육, 준비된 식사 및 간

식 챙겨 먹이기, 보육시설 등. 하원, 놀이활동, 준비물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서비스’와 만 3개

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와 

젖병 소독,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에 대해 종

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 가 있

다. 

이외에도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전

염성 질병(수족구병, 감기, 눈병, 구내염 등)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가정에서 

보육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질병 감염 아동서비스’와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서 진행되는 ‘기관연계 서비스’

가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취업한),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부모 질병, 입원 등)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 정부 지원이 가능

하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9,890원이나 위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우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지원

금을 받을 수 있다.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일반 가정은 

정부 지원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거주하

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부 지원을 신청하고

(정부 지원 가능 가정에 한함),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

이지에 가입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군포시건강가

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392-1813) 또는 아이돌봄 홈

페이지(www.idolbom.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다. 

한편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

의 확산에 따라 자녀들의 돌봄을 걱정하는 가정을 대상

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간은 9월 14일까지며 선물이 조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다. 군포시에 주소를 둔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

으로 실제 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한 50가정 대상으로 선

착순 지급하며 선물은 모두 4가지다. 

손세정제와 마스크 5매, 여행용 파우치, 마스크 스크

랩 3개를 증정한다.

김영의 기자

다양한 가족, 양육 공백시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고민 해결해요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아가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시

韓國で施行される賃貸借3法、外國人住民はどうすれば?

質問と答え、家の持ち主が4億の傳貰を1億に150万ウォンの半傳貰にかえてくれと言ってきたら？

借り主が安定して暮し続けられるように、7月31
日から契約更新請求權制と傳月貰上限制、傳月貰申
告制が施行された。契約更新請求權は賃貸借契約で2
年間居住した借り主が、2年の延長を持ち主に要求で
きる權利だ。傳月貰上限制は、持ち主が借り主に対
して傳貰金あるいは保證金の値上げ額を年5%に制限
するものだ。

従って借り主は契約滿了を前にして、持ち主に契
約更新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

しかし持ち主が契約更新に応じ、傳貰を半傳貰に
しようと要求してきたらどうするのか、月貰にする
ならばどの程度になるのか、わからないことだらけ
だ。

新たに施行される不動産賃貸借3法について調べて
みよう。

<質問1> 契約を更新時、持ち主が保證金4億ウォン
の傳貰保證金を、4億5千万ウォンに値上げすると言
う。

<答え1> 持ち主が追加できる保證金限度は4億ウォ
ンの5%の2千万ウォンだ。更新契約の保證金は4億 2
千万ウォンを超えてはいけない。

<質問2> 持ち主が契約更新する條件として傳貰を
半傳貰にすると言う。

<答え2> 契約更新する際に傳貰を月貰に、あるい

は月貰を傳貰に轉換するという持ち主の要求に借り
主が従う必要はない。更新される賃貸借契約は基本
的に前賃貸借と同一条件で再契約されるとみるから
だ。また賃貸料は直前の5%までの値上のみ可能だ。
借り主が拒否することもできる。借り主が譲歩し
て、‘傳月貰轉換率’を適用し適正な月貰を直接計算す
ることをお薦めする。

<質問3> 傳貰を半傳貰にすることに同意したが、
持ち主が保證金4億ウォンの傳貰を、保證金1億ウォ
ンに月貰150万ウォンにするという。適正な水準な
のかよくわからない。

<答え3> 傳月貰轉換率で適正な月貰水準を計算し
てみよう。傳月貰轉換率は傳貰を月貰に轉換する 比
率で、法律では‘韓國銀行基準金利+3.5%’となってい
る。現在基準金利が0.5%なので、傳月貰轉換率は
4.0%だ。

賃貸料を上限の5%まで値上げするというならば、
旣存傳貰保證金4億ウォンは5%あがり、4億2千万ウ
ォンになる。ここで新しく決めた保證金1億ウォンを
引いた3億2千万ウォンを月貰に轉換すればいい。

3億2千万ウォンに傳月貰轉換率4.0%を適用する
と、1千280万ウォンになり、これを再び12で割った
106万6千666ウォンが適正月貰だ。持ち主が提示し
た150万ウォンの月貰は法的上限を超えている。

賃貸料の値上計算は政府の登錄賃貸情報サイト‘レ
ントホーム（렌트홈）’(www.renthome.go.kr/)にて賃
貸料引上率計算機を利用しよう。

<質問4> 契約滿期が12月8日なのだが、いつまでに
契約更新要求をすればいいのか。

<答え4> 一ヶ月前の11月8日以前にすればいい。
契約更新請求權使用期間は契約滿了6ヶ月~1ヶ月 前
だ。それを過ぎると契約更新請求權を行使できな
い。ただし契約滿期が來年1月20日の場合、今年の
12月20日までは契約更新を請求してはいけない。法
律の內容が12月10日から一部変り、契約更新請求權
使用期間が契約滿了6ヶ月~2ヶ月前に變更されたた
めだ。12月10日以前に持ち主に契約更新をすると言
っておくのがいい。

<質問5> 契約更新すると居住期間2年は住み続けな
ければならないのか？

<答え5> そうではない。借り主はいつでも持ち主
に契約解除を通知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持ち主
に通知してから3ヶ月後から通知の效力が發生するた
め、借り主は3ヶ月の余裕をもって通知しなければな
らない。もし借り主がすぐに退去するならば、3ヶ月
分の月貰を支払うことになる。

<한글 기사 6면>
資料 聯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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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어려울 때일수록 다양한 교육으로 희망 찾아요”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친화교육 동아리모임지원 등 프로그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일상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놓쳐서는 안 된

다.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

는 다문화가족 등 군포시 관내 다양한 가족들이 비대면

으로 안전을 지키면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다양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족친화교육 ‘슬기로운 가족생활’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가족친

화교육으로 영유아기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슬기로운 

가족생활’을 진행한다.

‘슬기로운 가족생활’은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부모 20

명 대상이며 신청은 오는 9월 9일까지 홈페이지서 받는

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1회기 ‘애착증진 베이비 마

사지 교육’이 9월 16일 오전 10시30분과 오후 7시 각각 

2시간 동안 진행된다. ▲2회기는 ‘신체발달 도와주는 놀

이활동’으로 9월 23일 진행된다. 교육은 오전 10시30분

과 오후 7시 각각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원활한 교육을 

위해 각 시간 당 1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모든 회기 

수료 시 체험 활동으로 DIY 유기농 딸랑이를 제공한다.

#‘공부는 감정이다’ 유튜브 강의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9월 17일 

오전 10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영재발굴단 노규식 박

사를 초청해 2020 가족아카데미로 ‘공부는 감정이다’를 

진행한다.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학부모 교육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간 유튜브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아이 스스로 공부 능력 알아보

는 법’, ‘자녀의 감정을 키워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만드는 방법’, ‘자녀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올바른 부

모의 태도와 역할’ 등에 대해 알려준다. 

유아기. 학령기 자녀교육에 관심이 있는 군포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접수는 홈페이지(gunpo.

familynet.or.kr)에서 받는다. 온라인 강의 전 테스트 링

크를 9월 11일 오전 10시에 열어 진행할 예정이다.

#2020 동아리모임지원 ‘신짜오 쿡맘’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 동아리모

임지원 사업으로 ‘신짜오 쿡맘’을 9월부터 11월까지 매

주 수요일 진행한다. 

베트남 결혼이민자 10명 대상으로 센터 내 요리교실

에서 진행되며 한국요리 만들기로 홈 파티 음식인 불고

기 치즈 파전, 미트볼 꼬치 등을 오전 10시부터 두시간 

동안 알려준다. 031-392-1811

#다문화청소년댄스동아리 ‘커넥션’ 모집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청소년

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해 댄스 동아

리 ‘커넥션’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0 동아리모임 지원사업으로 9월 8일부터 11월 24일

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진행

된다. 활동장소는 센터 내 교육실 및 관내 기관으로 군

포시 거주 초등학생~ 중학생인 다문화 청소년 5명 대상

이다. 참가신청은 전화(031-392-1811) 접수한다.

#청소년 글로벌 성장 프로그램 ‘크리에이터 ON’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유튜버 꿈나무

들을 위한 군포시 청소년 글로벌 성장 프로그램인 ‘크리

에이터 ON’을 진행한다.

유튜버 첫걸음을 위한 채널개설 및 영상 업로드부터 

스마트폰 편집기술, 채널 운영 전략, 저작권 교육, 마케

팅 교육 등이 이뤄진다. 

군포시 다문화 및 비다문화가족 초등학교 4학년~ 중

학생인 청소년 20명 대상이다. 9월 12일부터 10월 20일

까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총 

10회기 진행된다. 촬영 전문 스튜디오 및 장비를 지원해 

준다. 장소는 다가온 내 크리에이터 ON이다. 기타 자

세한 문의 및 신청은 다가온(070-4279-4079) 또는 센터

(031-392-1811)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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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는 우리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문제인식 ▲합리적 대안 제시 ▲실행력 등 3가지가 필

요하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출발이고 이를 대체

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는 능력이 그 다음이다. 여기

에 이를 고치고 수정하는 구체적인 실천력이 있어야 비

로소 우리 사회의 문제점 하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다. 

박창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은 구체적

으로 경기도의 이민정책을 다듬고 수정하는 의정활동을 

한 적이 없다. 줄곧 안전행정위원회에 소속돼 소방 재난 

등 안전관리와 자치행정, 공정경제 분야를 다뤄왔기 때

문이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지역사회에서 외국인주민과 

부대끼며 살아온 세월이 그가 맡은 여성, 가족, 다문화 

분야에서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월 27일 오전 경기도의회 성남지역상담소에서 그

를 만나 다문화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는 3가지 

능력에 대해 들어봤다.  

-이주민 차별, 장애인 차별 등 우리 사회의 차별 문

제가 여전하다.

“우리나라도 외국 원조를 받아야 할 만큼 살기 어려

운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러한 서러움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진 차별과 편견은 더 심하게 느껴진다. 안타

깝다. 우리는 지금 여러 나라의 문화가 혼재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 삶 자체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있다

는 것이다.”

-그 다문화 사회에서 경험한 차이는 무엇인가?

“20년간 성남시 구도심에서 거주했다. 상점을 운영한 

적도 있는데 외국인주민들이 수시로 오갔다. 그들의 생

활과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인주민

이 전혀 다른 환경에 와서 새로운 한국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서 오는 문화적 

차이와 갈등은 편견과 차별로 이어져 작은 지역사회에

서 폭발하기도 한다. 외국인주민과 내국인 간의 소통의 

부재도 큰 문제다. 그들과 우리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

야 차별이 사라진다.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다문화 사

회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성남시의원으로 일하던 시절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민원을 경험하며 다문화가족들을 만났다. 외국인주민들

이 쓰레기 분리수거, 소음 발생 등의 문화가 다르거나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그

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도 60~70년대 그런 삶을 살

지 않았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문제도 있었

다. 한번은 체육활동을 하고 나서는 길에 술에 취한 외

국인주민이 못으로 차량 여러 대를 긁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람을 모란역에서 태평역까지 쫓아가 잡

았다. 큰 소란이 있었다. 어떤 이들이 시비가 붙은 두 

사람이 싸우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평소 지역사회

가 온전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일에 힘써 왔고 불의에 

맞서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긍정적인 일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 내국인 남성이 집 앞에서 아내와 자녀를 대

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폭행하고 살림

을 부수다가 집 앞에까지 나온 것이다. 이 때 방글라데

시 출신 남성이 나서서 이 내국인 남편을 뒤에서 잡았

다. 저는 앞에서 이 남성을 붙잡고 함께 제압했다. 흉기

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했다. 아무도 나서

지 않을 때 외국인주민이 용기를 낸 것이다. 또 한 번은 

새벽 골목길에 작은 화재가 난적이 있는데 중국 동포가 

나서서 119를 부르고 또 직접 불을 끄는 것을 봤다. 외

국인주민들도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부족이 심화되면 이민정책으

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주민이 한국에 와서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건

설업과 요식업 등의 다양한 업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

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이들의 노력은 한국경제가 

발전하는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남

북 분단의 현실과 4대 강국이 대립하는 한가운데에 자

리한다는 특성 등이 남다르다. 거기다 특별한 한국의 산

업화, 민주화 등의 역사와 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온 외국인주민이 한국에 귀화해

서 애국심을 갖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다. 단순히 인구 부족 문제를 이민정

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비롯해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공

교육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시스템 하에서 평균

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들의 

공교육 탈락율이 높다. 이를 방치하면 사회부적응이 커

지고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약간의 지원과 관심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지자체와 시민사회 

모두가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

-한국에도 몽골 다문화가족이 많은데 몽골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안다.

“2016년경 경기도의회 몽골친선연맹의 일원으로 몽골 

다르한에 간 적이 있다. 안전행정위원회에 소속돼 있었

기 때문에 소방서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봤는데 몽골 제

2의 도시에서 1950년대에나 쓸 법한 러시아제 차량을 

소방차로 이용하고 있어 충격을 받았다. 긴급구호차량

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이 생명인데 그런 

차들로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그때 경기도소방본

부 정비창에 내구연한이 지나 폐차를 기다리는 구급차

와 소방차가 생각났다. 우리가 보기엔 다소 오래됐지만 

정비를 잘 하면 깨끗하고 좋은 장비임에 틀림없다. 그 

차들을 몽골에 보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국

내로 돌아와 차량 기증을 추진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서 어려움을 겪었다. 관련 공무원들도 “굳이 그렇게 까

지 할 필요가 있나”하는 반응이었다. 우리에겐 귀찮은 

일일지 모르나 그들에게는 절실한 일이다.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등 규정을 만들어 다음해부터 구급차와 소방

차를 몽골에 기증했다. 경기도가 기증한 구급차로 2017

년 상반기에만 몽골 다르한의 교통사고와 재난사고 현

장에서 1,000명에 이르는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감사

의 말을 전해 들었다. 기쁘고 감격스럽다.”

<오마이뉴스 동시 게재>

송하성 기자 

안전·행정 다루던 박창순 위원장이 여성·다문화에서 계획하는 일

박창순 위원장, 문제인식부터 실행까지 ...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한 노력

 인터뷰       박창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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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ереехав в Корею и начав домохо
зяй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я бы крайне у
дивлена тому, насколько развита зде
сь тема еды. Как известно в Корее за
втрак, обед и ужин строго по распис
анию. 

И так как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достато
чно занятой и постоянно в режиме п
али-пали времени на готовку порой 
не так уж и много. Конечно, можно за
казать уже готовую еду через достав
ку, которая здесь очень сильно разви
та. А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боры дл
я готовки, которые продаются в люб
ом большом супермаркете. Что же эт
о такое? Это комплекты для еды. И о
сновное их отличие от полуфабрика
тов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внутри идет наб

ор ингредиентов для данного блюда 
и пошаговая инструкция к приготовл
ению.  Т.е.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вы прос
то покупаете те же самые ингредиен
ты, но в необходимых пропорциях. Е
сли честно, такое я не встречала у с
ебя на родине, поэтому был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ждый на
борчик. Русская кухня в приготовлен
ии достаточно сложная, поэтому воз
можно из-за этого не пользуется бол
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среди корейско
го населения. И скорее всего даже н
е из-за требуемого количества врем
ени, а из-за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ин
гредиентов. 

Поэтому если бы начали продават
ься такие комплекты ингредиентов д
ля приготовления русских, вьетнамс
ких или же китайских блюд, то мне ка
жется интерес корейцев к иностранн
ой кухне еще больше бы возрос. И в
от появился шанс создать такой наб
ор! Так, в городе Кванмён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до 23 августа 2020 года про
ходит набор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
й для стартап-проекта “다문화 밀키트
(Meal kit) 제작 판매 팀”.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гут те брачные иммигранты, котор
ые нацелены производить и продава
ть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комплекты для 
еды. Приняв участие в проекты, вы о
бучитесь основа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

ьства, сможете производить и начат
ь продавать вашу продукцию.

Процедура участия состоит из сле
дующих этапов:

1. Заполнение заявки (форму мо
жно скачать на сайте gmfc.familynet.
or.kr) и отправление ее по электронн
ой почте gmfc79@naver.com (август); 
/ 2.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анд и подтвер
ждение участия (август); / 3. Отбороч
ный этап (август); / 4. Обучение (сент
ябрь); / 5. Практика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ктябрь); / 6. Продвижение и работа (о
ктябрь-ноябрь); / 7. Итоговая оценка 
(декабрь).

Участие в таком проекте поможет 
повысить осведомленность о мульти
культурализме и получить финансов
ую независимость.
한국으로 이민 와서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발전된 음식 문화를 보

고 매우 놀랐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가 엄격하게 정해

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꽤 바쁘

고 계속해서 빨리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요리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주 잘 발달된 배달을 통해 이미 만들

어진 음식물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또

는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요리 키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요? 바로 식사 키트입니

다. 그런데 반제품과의 주요 차이점은 식

사 키트 안에 요리 재료와 요리에 대한 

단계별 요리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동

일한 재료를 적절한 비율(양)로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식품을 

모국에서는 본 적이 없어서 각 세트를 살

펴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러시아 요리는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

렵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재료가 필

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러

시아, 베트남, 중국 요리에 필요한 재료 

세트가 판매된다면 외국 요리에 대한 한

국인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세트를 만들 기회가 

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2020년 8월 23일까지 ‘다

문화 밀키트 (Meal kit) 제작 판매 팀’ 

스타트업 프로젝트 다문화가족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다문화 음식 키트의 생산 

및 창업 준비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함

으로써 다문화음식 수제도시락 제작 판

매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실전 운영에 대

해 배울 수 있습니다.

참여과정 1. 신청서 작성후 이메일 제

출(8월) / 2. 스타트업 운영팀 선정여부 

확인(8월) / 3. 선정 팀 오리엔테이션 참

석(8월) / 4. 교육(9월) / 5. 실습 및 컨설

팅(10월) / 6. 홍보 및 운영 (10월 -11월) 

/ 7. 평가회 (12월)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다문화주

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재정적 자립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율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комплекты для еды! 다문화 밀키트(Meal kit)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자립 스타트업 프로젝트 진행한다

광명시는 수도권 집단감염 여파로 급

속히 번지고 있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관내 고위험 시설점검과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들도 적극 협력해야 

겠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 감

염병의 지역 내 차단을 위해 먼저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자 475명을 생활방역 

분야에 배치하고 유?초?중?고등학교 47

개교, 도서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에서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발열체크, 출

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8개 동에서는 자율방재단이 공

공시설, 다중이용시설, 공원, 버스 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벌이며 코로

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소속 단체 등과 

함께 관내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직접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역물품을 대여해 소

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관내 방문판매업체 111곳, 노

래방 140곳, PC방 82곳, 유흥·단란주점 

222곳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도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찰

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련부서 공

무원이 이들 시설의 이행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관내 예식장 6곳과 방

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로 추가 지정된 

장례식장 2곳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점

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명시는 코로나19로 관내 교

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3월 이후부터 지

속적으로 관내 전체교회 335곳의 방역수

칙 이행준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9

일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따라 

지난 23일에 이어 30일에도 비대면 예배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

령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광명시 사회· 

노인·장애인 복지관, 경로당, 실내 공공 

체육시설, 도서관은 31일까지 휴관에 들

어갔으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주간보호

센터 등 노인시설 30곳은 하루 2회씩 방

역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오는 9월 자체 역학 조

사관을 2명 채용할 계획으로 자체 역학 

조사관을 확보하면 경기도 역학조사관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현재보다 코

로나19 검사 결과와 확진자 동선을 더욱 

신속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 의료진과 

병상이 부족한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도

록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잘 극복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막는 최고의 백신은 마스

크 쓰기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식사

시간을 제외한 모든 활동 시 마스크를 

반드시 써주시길 바라며 특히 주말 종교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다중시설 이용을 

중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료 광명시청

광명시청, 마스크 착용 권고 “코로나19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쓰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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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1688-3399 광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2060-0453 광명여성의전화 02-2614-7370 광명YWCA성폭력상담소 02-2619-8928 광명고용센터 

02-2680-15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이 위축되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다양한 교육을 통해 불안감은 없애고 삶의 활력

을 되찾아 보는 건 어떨까?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센터장 임무자)는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한다.

#원데이 쿠킹클래스로 원기 회복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8월 1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원데이 쿠킹클래스’ 3회기를 

진행했다.

8월 ‘원데이 쿠킹클래스’에서는  양념 된 소고기가 듬

뿍 들어간 푸짐한 몽골식 스튜 골랴시 만들기로 이루어

졌다. 골랴시는 러시아의 야채스튜에서 유래한 몽골식 

덮밥으로 한국의 고기덮밥, 제육 덮밥과 비슷한 든든한 

한 끼 식이다.

추운 몽골에서는 기름기가 많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즐겨 먹는데, 이날 ‘원데이 쿠킹 클래스’에서는 한국의 

기후에 맞추어 아삭한 볶음 샐러드를 곁들인 골랴시를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음식을 만들며 문화에서 비롯된 조리 방

법의 차이를 확인하고 양국의 레시피를 공유하는 시간

을 가졌다. 8월 ‘원데이 쿠킹 클래스’는 생활 속 거리두

기 지침에 따라 소수인원으로 진행됐다. 

한편 ‘원데이 쿠킹 클래스’는 지구촌 곳곳의 세계음식

을 직접 만들고 맛보는 음식문화 체험프로그램이다. 매

달 진행되는 쿠킹클래스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다문화, 비다문화가족 홍보단 활동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비다문

화가족이 함께하는 홍보단 활동인 ‘광.나.다 ’활동을 12

월까지 진행한다.

‘광.나.다’는 ‘광명을 나누다 다함께’란 뜻으로 지역사

회 및 센터 사업 등을 알리는 홍보단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참여 가족은 글쓰기, 사진 촬영 등에 특기가 있

거나 광명을 알리는 일에 관심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았다.

#찾아가는 다이음 사업 참여기관 모집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찾아가는 결혼

이주여성 다이음의 ‘찾아가는 다이음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찾아가는 다이음 사업’은 광명시 관내 아동 청소년 

기관에 다문화 이해교육 및 요리교육 진행 강사를 파

견하는 사업으로 교육은 센터 휴관 종료 시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된다. 모집은 선착순이며 네이버폼 링크

(http://naver.me/59ARbWqL)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화교육과 요리체험으로 진행되며 다문화 요리체험

은 일본, 중국, 러시아로 기관당 3회(나라별 각 1회) 신

청할 수 있다. 강사가 기관으로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

다.

#전래동화로 배우는 한국어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녀학습지원을 

위한 ‘전래동화로 배우는 한국어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전래동화로 배우는 한국어반’은 9월 15일부터 12월 8

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24회 진행되며 한국의 다양한 전래동화를 배우고, 

동화 속 한국어 표현도 배울 수 있다.

대상은 한국어 수준 3단계 이상 자녀가 있는 결혼이

민자로 무료며 교재비는 별도다. 수업신청은 전화(02-

6265-1366)로 받는다.

김영의 기자

코로나19로 불안한 일상,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력 높여요”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등 대상 다채로운 교육 진행

37



2020년 09월 01일 ~ 09월 15일  

Gimpo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

터장 김연화)는 코로나19로 인해 3분기 

상담사 수퍼비전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센터는 김포 관내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가족을 대

상으로 가족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되면서 센

터가 휴관하고 8월 18일부터 모든 대면

상담은 비대면 전화상담으로 전환 진행

되고 있다. 

현재 4명의 자원상담사와 2명의 직원 

등 총 6명의 상담사가 인천지방법원, 인

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가사상담위원으로 

월 10일간 김포시법원에서 활동 중이다.

센터는 가족상담에 대한 요구가 늘어

남에 따라 센터의 객원 및 자원상담사

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지난 8월 21일 

18시에 3차 상담사 수펴비전을 실시했다. 

최은영 교수가 수퍼바이저를 맡았으며 

사례발표는 센터의 자원상담사로 오랜 

기간 상담하고 올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고윤숙 상담사가 맡았다. 

모두 11명의 센터 상담사가 참가한 이

번 수퍼비전은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

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 모두 포스

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새로운 도전

에 흥미롭게 참여했다. 

처음 온라인 진행을 한 탓에 익숙하지 

않아 걱정했던 상담사들도 있었지만 사

전 테스트를 통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한 상담사는 “상담자 자신의 어려움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부분을 살펴보는 

것으로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할 수 있

다는 부분에 깊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담사 역량

강화교육, 사례회의, 보수교육 등을 진행

하여, 김포시 가족들에게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할 계획”이라며 “센터가 휴관 상태이

지만 전화상담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혼전후 상

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건강가정

진흥원으로부터 이혼전후 상담 우수기관 

직무역량강화 지원금을 받았다. 상담신청 

및 전화상담 031-996-5921 최수현

이지은 기자 

“김포의 다양한 가족에게 갈등 없도록 상담 능력 끌어올려요”

이혼전후 상담 우수기관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사 수퍼비전’ 진행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8월 30일부터 9

월 6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시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

기 2.5단계 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내려진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

료 전문점으로 해당 시설들은 오후 9시

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음

료 전문점은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

배달 판매만 가능하다.

이외에 영업자·종사자 및 이용객은 음

식물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

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

다. 김포시는 음식점 등 5,714개소에 대해 

공무원 340명을 대상으로 2인 1조로 170

개 반을 편성해 주·야간 지도점검을 실시

한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

치되며(300만원 이하 벌금),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

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주가 어쩌면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울 수 있

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시민

들과 관련 영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재확산 되고 있다며 당분간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시장은 28일 저녁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지난 2월 20일 김포시에 처

음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7개

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두렵기도 했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지역 내 집단감

염이 발생하지 않은 채 나름 잘 견뎌왔고 

많이 단단해졌다”고 평가했다.

정 시장은 이어 “이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지 못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

이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와 방역당국 

그리고 지자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지은 기자

방역수칙 이행여부 집중 점검한다

외국인주민도 김포시 방침에 적극 협력해요 
‘외국인주민 위한 가이드북’ 제작

김포시, 다문화가족 등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외국인 주

민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

회 정착을 돕기 위해 ‘외국인 시민을 

위한 가이드북’ 4,000부를 제작, 본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

포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등에 배부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4개 국어로 제작됐으며 쓰

레기 배출방법 등 생활정보, 체류지 

변경방법, 편의시설정보 등 시민생활

에 필수적이며 유용한 생활정보 위주

의 내용으로 수록됐다.

홍정범 민원여권과장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 시민들에게 

가이드북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많

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김포에 정

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 거주 외국인은 지난 6

월 말 기준 2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38



제180호 | 2020년  09월 01일 ~ 09월 15일  경기다문화뉴스 | 39

В Корее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пострад
авших от преступлений, также дейст
вует система защиты и помощи, о ко
торой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цы не знают. 
В рамках этой системы предоставля
ется финансовая, правовая, психоло
гическая помощь и личная защит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енеральной прок
уратуры Кореи была выпущена инф
ормационная брошюра "Многоязычн
ое руководство по системе защиты и 
помощи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преступле
ний при прокуратуре".

Дан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переведено з
а 16языков ( анг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японский, русский и другие языки) и 
отправлено, помимо всех служб про
куратуры внутри Кореи, во все посол
ьства, центры поддержки пострадав
шим от преступлений, центры подде
ржки мкльтикультурным семьям, цен
тры поддержки иностранцев и др.учр
еждения. 

Система защиты и помощи иностр
анцам,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преступлен
ий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4 пункта:

-помощь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уще
рба;

-помощь,связанная с личной безоп
асностью;

-защита пострадавших во время уг
оловного процесса;

-поддержка и защита иностранцев,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преступления.

Если Вы стали жертвой преступле
ния, в рамках помощи для восстано
вления ущерба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мат
ериальную, психологическую и жили
щную поддержку. 

Если в случае преступления, умир
ает член Вашей семьи, Вы получает
е травму, и переживаете за расходы, 
связанные с лечением, проживание
м, похоронами или обучением, можн
о подать заявку в прокуратуру на вы
деление финансов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если Вы пострадали от п
реступления и ест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помощи, Вы может
е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ами профес
сионального психолога для восстано
вления от последствий преступлени
я. Если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еступления п
острадало Ваше прежнее жилье, Вы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в аренде д
ешевого жилья и начать новую жизн
ь. Если Вы стали жертвой преступле
ния, в результате которого Вы опаса
етесь за свою жизнь и безопасность, 
то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ддержка личн
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март-часы для от
слеживания местоположения, матер
иальная помощь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у
бежища для пострадавших, а также 
меры по лич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пр
овождение  в суд).

Если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еступления В
ы опасаетесь за свою жизнь, можно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смарт-часы для отс
леживания Вашего местоположения. 
В случае экстренной ситуации при н
ажатии на sos на смарт-часах срабат
ывает автоматический вызов 112, и п
олицейские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приед
ут на помощь.

Если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еступления В
ам небезопасно находится в своем д
оме, Вы можете пожить во временно
м убежище,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м беспл
атно прокуратурой, также покрываю
тся расходы, связанное с самостоят
ельным переездом на новое место.

Если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еступления в 
ходе следствия в прокуратуре или п
ри посещении суда Вы боитесь за св
ою безопасность, можно попросить с
опровождение в суд.

В ходе уголовного процесса для п
острадавших от преступления предо
ставляются услуг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двоката, помощника для дачи показ
аний,  переводчика и доверенных ли
ц, а также дача показаний против об
виняемого.

Также в рамках поддержки и защи
ты иностранцев,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пр
еступления, иностранцы осовобожд
аются от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редоставл
ения ли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могут пол
учит разрешение на продление срок
а пребывания и получить услугу "сис
тема 3-х стороннего перевода".

Даже если Вы являетесь нелегаль
но проживающим иностранцем, в сл
учае, если Вы стали жертвой престу
пления, обязательно обратитесь в п
олицию или прокуратуру. Если Вы ст
али жертвой убийства, избиения, нас

илия, грабежа, мошенничества и про
чих преступлений, Ваши личные дан
ные,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е органам след
ствия, не будут отправлены в миграц
ионную службу.

Кроме того, если Вы стали жертво
й сексуального и семейного насилия, 
насилия над детьми, на весь период 
следствия, суда и рассмотрения дел
а, а также на время, необходимое дл
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причиненного уще
рба, можно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про
дление периода пребывания. 

Также можно позвонить в колл-цен
тр для поддержки жертв преступлен
ий при прокуратуре 1577-2584, котор
ый работает по будням с 9:00~18:00 
и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у "3-х сторонн
его перевода" и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
слуги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преступлени
й. Прокуратура Кореи прилагает все 
усилия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подедржки 
и защиты иностранцев, пострадавш
им от преступлений.

Также на канале ютюб Отдела по п
равам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преступлен
ий Ген.прокуратуры можно посмотре
ть видеоролик о системе защиты и п
оддержки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преступ
лений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https://youtu.
be/ewIa_XBOPWw

한국은 범죄 피해 외국인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많

은 외국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스

템은 재정적, 법적, 심리적 지원 및 개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검찰의 피해자보호 

지원제도 다국어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16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및 기타 언어)로 번역

되어 한국 내의 모든 검찰청과 함께 각

국 대사관, 범죄피해자지원 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외국인지원센터 및 기타 

기관에 발송되었습니다.

범죄피해 외국인에 대한 보호 지원제

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이 포함됩

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신변보호를 위한 지원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및 지원

범죄 피해자인 경우 피해 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물질적, 심리적 및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치료비, 

숙박비, 장례비 또는 교육비가 걱정되면 

검사실에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

다. 범죄를 당한 적이 있고 심리적 도움

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학자의 서비스

를 이용하여 범죄 후유증으로부터 회복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해 살던 주택이 파손된 

경우 저렴한 주택을 임대하고 새로운 삶

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되어 생명과 안전을 위

협 받는 경우 신변보호 지원도 제공됩니

다. 위치 추적을 위한 스마트 시계, 피해

자를 위한 쉼터 제공을 위한 재정 지원, 

개인 안전 조치(법원 호위) 등 입니다.

특히 범죄로 인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

받는 경우 스마트 시계를 신청하여 위치

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스마트 시계에서 SOS를 누르면 자동

으로 112번으로 전화가 걸려 경찰이 즉

시 구조하러 올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 집에서 안전하지 않은 경

우, 검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임시 대피

소에서 살 수 있으며, 직접 새 장소로 이

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원됩니다.

검찰수사 중 범죄로 인해 또는 법정에 

출두할 때 안전이 걱정되면 법원에 호위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는 공

익 변호사, 증언 조교, 통역 및 대리인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피고인에 대한 증

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범죄를 당한 외국인에 대한 지

원과 보호의 일환으로 외국인은 개인정

보 제공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며 체류기

간 연장허가 및 ‘3자 통역 서비스’를 받

을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더라도 범죄 피해자

가 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이나 검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살인, 구타, 폭력, 강도, 

사기 및 기타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수사기관에 제공된 개인 정보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폭력과 가정 폭력, 아동 폭력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심리 적 피해 복구에 필요한 시간 

동안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중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

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Система защиты и помощи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преступлений на 16языках
외국인주민에게 유용한 검찰청 피해자보호 지원제도, 16개 언어 안내책자도 발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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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LH한가람마을 

2단지 관리사무소와 공동주관으로 지난 8월 20일 작은

도서관에서 심폐소생술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LH한가람마을 2단지 내 입주민 및 관리

사무소 직원과 시립구래어린이집, 센터 종사자를 대상

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전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

됐다.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

고 위기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포소방서의 파견강사는 시청각자료를 

활용하여 △화재발생 원인별 사례 소개 △다양한 소방

시설 소개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시 대피

방법 △응급환자 발생시 심폐소생술 방법 및 실습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센터 소방시설점검 및 소방안전

교육 담당자 박경희 직원은 “센터는 LH한가람마을 2단

지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매일 시설안전점검, 월 1회 전

기, 소방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소방안전교

육을 통해 주변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화재발생시 화재진압보다는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평소 안전

습관을 생활화해야함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사업, 가족돌봄

사업, 가족생활사업, 가족과함께하는 지역공동체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을 실시함으

로써 가족 내에서 발생가능한 문제를 예방하고 이미 발

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센터 종사자 심폐소생술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김포건가다가와 LH한가람마을 2단지 공동주관 위험 사전차단

김포시청 민원실 창구 양방향

마이크 설치, 비대면 업무 강화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시청 민원실 창구 내 양방

향 마이크를 설치했다.

이번 마이크 설치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민원실 내 가림막 설치와 실내 마스크 착용으로 직

원과 민원인간 정확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시청 민원실 내에 시범적으로 추진됐

다. 그동안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은 담당 공무원

의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발

생하고 업무처리상 비효율과 업무 피로를 호소해 

와 마이크를 양방향으로 설치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모두 이전보다 편리하고 정

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됐다.

홍정범 민원여권과장은 “언제나 민원인의 입장에

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새마을회(회장 정일성)는 지난 28일 

오전 7시 30분부터 약 1시간여에 걸쳐 관내 14개 읍

면동 주요사거리를 비롯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생

활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포시 전역에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모두 

전심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주민들도 이

러한 상황을 잘 인식하고 지자체의 노력에 동참해

야 겠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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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

업으로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책놀이로 하는 한지붕 두언어 엄빠표 오

디오북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코칭 프로그램 2

회, 부모자녀 상호작용프로그램 6회 등 

총 8회기로 진행됐으며, 다문화가족 6가

정 22명이 참여했다. 참가 가족은 프로

그램 신청부터 활동 키트 수령 및 프로

그램 진행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

됐다.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IN ‘부모코칭 

프로그램’

부모코칭 프로그램에서는 ‘이중언어의 

긍정성 이해와 효과적인 지도방법’과 ‘영

유아기 독서교육의 중요성 및 엄빠표 책

놀이 교육’을 프로그램 밴드에 게시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무엇이든 물어보

세요’ 코너를 운영해 궁금한 사항 등을 

질문하면 강사가 대답해 주는 시간을 가

졌다. 

참여자 질문에는 “아이에게 말을 걸 

때 모국어로 해야 할까요? 한국어로 해

야 할까요?”, “6살 유아가 한글을 본격

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시기가 언제일까

요?”, “이중언어 환경에서 아이를 키워야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

을까요?” 등이 있었다. 이밖에도 한국어

만 쓰기를 고집하는 경우나 먼저 익히기

를 강요하는 경우에 대한 솔루션도 제공

했다.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IN ‘부모자녀 

상호작용프로그램’

부모자녀 상호작용프로그램에서는 아

시아재단과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MOU를 통하여 <이야기로 만나는 내친

구의 나라> 도서를 활용하여 진행됐다. 

엄마 나라말, 아빠 나라말로 책 읽기를 

토대로 미술놀이, 단어카드 제작과 몸놀

이, 요리 미술 활동으로 부모. 자녀 간의 

책놀이를 하였고 엄마아빠나라말로 아이

들이 좋아했던 이야기를 녹음해 오디오

북을 제작했다.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영어. 한국

어로 제작된 이야기는 아이들을 사랑하

는 11명의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만들어

졌으며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

터 카카오채널을 통해 들을 수 있다.

두 언어로 행복한 우리집을 만드는 ‘흙

놀이 수업’은 토요일 화상으로 진행하여 

아빠, 엄마, 자녀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

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우리가

족 이중언어 실천다짐 챌린지 릴레이’통

해  “상대방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겠

습니다.”,“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겠습니

다.”, “중국어 이야기책을 읽어주겠습니

다.”, “일상생활에서 중국어를 사용하겠

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베트남어를 사용

하겠습니다.”, “이중언어책을 많이 읽겠습

니다.”,“엄마. 아빠와 많이 대화하겠습니

다.”라고 실천 다짐을 했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미

룰 수 없는 이중언어 환경조성에 대해 부

모 모두가 참여하여 자녀와의 책놀이 및 

오디오북제작을 위해 실질적인 이중언어

를 사용하는 계가 되었다”라며 “다문화

가족 부모님들의 목소리 나눔으로 다문

화가정 자녀 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접하기를 원하는 과천시민 그리고 아시

아재단 let’s read 디지털 도서관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이 들을 수 있게 되었

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책놀이로 만드는 한지붕 두언어 엄빠표 오디오북 만들기’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부모코칭 등

문의 02-503-0070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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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ang

Воспитание детей - это обязанност
ь не только матери, но и отца. Очень 
часто принято в обществе, что посл
е рождение ребека в декретный отпу
ск уходит именно женщина, а не муж
чина. Хоть современное общество и 
меняется в этом плане, однако до си
х пор существует стереотипы, что му
жчины плохо справляются с воспита
нием, декретный отпуск для мужчин
ы - позор и т.д. Но нужно помнить од
но, что уход за ребенком и его воспи
танием должны заниматься оба род
ителя, а не только женщина.

Для тех, кто решил узнать больше 
о воспитании детей и стать лучшим 
папой для своего ребенка, начиная с 
августа месяца начинается програм
ма в центре д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
емей в г. Анян.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не т
олько поделиться с другими участни
ками своими чувствами и мыслями п
о поводу воспитания детей, но и при
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х и к
ультурных программах от професси
оналов.

Кто може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огр
амме?

Отцы из семей, где зарабатывают 
один или два супруга (20 человек); / 
Отцы-одиночки (10 человек); / Отцы, 
находящиеся в декретном отпуске.

Период участия длится 3 месяца: 
с августа по конец октября. Подать з
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можно до 31 август
а 2020 года через домашнюю стран
ицу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г.Аня
н https://anyang.familynet.or.kr/. В случ
ае возникновения проблем с регист
рацией или другие вопросы необход
имо обратиться по номеру 031-8045-

6377.
Программ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име

ет характер группы самопомощи. В
стречаясь несколько раз в месяц вы 
можете обсудить родительские обяз
анности и создать поддержку друг д
ля друга.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
сти 2 онлайн занятия на платформе 
Zoom с коучем по правильному и здо
ровому воспитанию детей. А культур
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может сблизиться 
со своим ребенком еще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 такие программы помог
ут изменить мышление общества о в
оспитании детей мужчинами.

자녀 양육은 어머니의 책임일 뿐만 아

니라 아버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은 후 출산 휴가를 가는 것

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것이 사회에

서 흔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 사회가 변하고 있

지만 남성은 육아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출산 휴가는 남성에게 수치스럽다는 고

정관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여성만 아니라 

부모가 같이 자녀를 양육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최고의 

아빠가 되기로 결정한 이들을 위해 8월

부터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서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이번 기회로 다른 참가자들과 자녀 양

육에 대한 소감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상담과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대상: 맞벌이 또는 외벌이 가족의 

아버지 (20명) / 한부모 부자가족의 아버

지 (10명) / 육아휴가 중인 아버지

?

참가 기간은 8월부터 10월 말까지 3개

월입니다. 8월 31일까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문의 사항

이 있는 경우 031-8045-6377로 전화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자조모임 형식입

니다. 한 달에 여러 번 만나면서 양육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를 위해 응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건강한 육아

에 관한 안내와 함께 Zoom 플랫폼에서 

2회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화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자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

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남성의 자녀 양육

에 대한 사회의 생각이 바뀌는 데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율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Программа для отцов в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Анян
안양건가다가, 자녀양육에 대한 남성들의 생각 새롭게 하기 육아참여 프로그램

안양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일자리사업을 지난 19일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청년층 실

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은 2천7

백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오는 11월까

지 3개월여 동안 진행된다.  

근로조건은 주 5일 기준으로 청년층

을 포함한 65세 미만은 25시간에서 40

시간까지 가능하고, 65세 이상은 15시

간을 넘길 수 없다. 총 10개 분야 중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방역이 

1천명이 넘어 가장 많은 편이다. 또 농

어촌 경제활동 지원과 공공휴식공간 

개선, 긴급 공공업무 보조, 산업밀집지

역 환경정비, 청년지원, 특성화사업 추

진 등에도 분산 배치됐다. 

희망일자리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이

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안전지도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

다. 안양시는 이를 위해 사업이 시작되

던 지난 19일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를 관리 감독할 공무원 240여명을 대

상으로 시청 상황실에서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 초빙된 구권호 산업안전보건

공단 인천광역본부장은 모니터를 통한 

비대면 교육에서 각종 사고관련 사례

들을 들어가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강조

했다.

안양시는 24일부터는 참여자 2천7백

여명 전체를 대상으로도 코로나19 예

방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교육을 실시

한다. 미리 제작된 영상물을 희망일자

리사업부서에 전달, 철저한 방역 속에

서 진행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

로 한 코로나 재확산에 최고의 백신은 

개인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임 강조

하며 길었던 장마와 폭염 등 어려움이 

많지만 의지를 갖고 시민들과 함께 위

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안양시, 코로나19 극복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희망일자리사업 시작

생활방역, 재해예방 등 10개 분야 2천7백여명 투입, 다문화가족도 기회 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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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받자”

다문화가족도 혼인신고 5년 이내 접수해요

혼인신고한 지 5년 이내의 다문화

가족이라면 안양시에서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

다. 안양시가 젊은 층의 결혼부담감

을 줄이고 안정적 신혼생활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격은 부부 모두 안양거주 또는 1

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세대로서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여야 한다. 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이며 무

주택 또는 관내 1주택 소유자로서 금

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매입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이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

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 주

택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

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

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양시는 이와 같은 신혼부부들에 

대해 대출 잔액의 1%, 연 1회에 걸쳐 

최대 백만원을 2년에 한해 지원해 줄 

계획이다.

해당 신혼부부는 9워 7일부터 25

일 사이에 안양시 인터넷홈페이지

(anyang.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

청할 수 있다. 안양시는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의 기자

“행복한 가족, 노력하며 만들어요”

안양건가다가, 행복한 가족프로그램 운영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동행’을 진행한다.

아동기, 청소년기 대상 부모교육은 9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총 4회 진행되며 

9월 14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부모 필독도서인 <119부모 112부모> 

최해옥 작가 강의로 이뤄지며 온라인으

로 20명 신청받는다. 

교육은 1회기와 2회기는 온라인교육으

로 진행되며, 3회기는 DIY 수령 후 각 

가정에서 하게 된다. 4회기는 사진을 메

일로 30장에서 40장 정도 제출하면 포토

북을 제작해 준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센터(031-8045-5708)로 하면 된다. 중년

기 부부교육은 부부 중 1명이 40세 이상

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국제부부상담사 한혜연 교수가 강사로 

참여하며 9월 17일부터 내년 5월 16일까

지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9월 16일까지 

받는다.

중년기 40세 이상 부부 참여 교육은 

부부 1인 참여도 가능하다. 단, 리스 만

들기는 부부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무료

며 20명 온라인 접수한다. 1차. 2차 교육

은 온라인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된다. 기

타 자세한 문의는 센터(031-8045-5708)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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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살리는 공공배달앱

화성시가 오는 10월 ‘공공배달앱’ 도입에 앞서 시범 

서비스에 참여할 음식점을 모집한다.

시가 경기도와 함께 구축 중인 공공배달앱은 일부 기

업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높은 중개수수료

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에 기존 민간 앱이 요구하는 6~13%의 중개수수료 

대신 2%의 낮은 수수료가 책정됐으며 추가 광고료 부

담도 없앴다. 공공배달앱 입점은 화성시 관내 배달이 가

능한 음식점이면 모두 참여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통

장사본 등을 준비해 다음달 30일까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일부 기업의 독점으로 과도한 수

수료 인상과 비용 전가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해

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공

공배달앱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윈윈할 수 있

는 시장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복마을관리소 개소식

화성시 병점1동은 18일 ‘병점1동 행복마을관리소’개소

식을 열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 밝혔다.

병점1동 벌말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마련된 행복

마을관리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행복마을지

킴이와 사무원이 2교대로 근무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

해 마을 내 순찰활동 강화, 여성 및 아동 안심귀가를 비

롯해 공구대여, 취약계층 간단집수리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다양한 주민 공동체 활동도 전개한다.

행복마을관리소는 특히 주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할 계획이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빌라 등이 

밀집된 병점1~4통을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소와 같은‘마

을 관리소’역할을 수행 할 계획이다.

김진관 병점1동장은“병점1동 행복마을관리소가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

고 지역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행복한 마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했다. 한편 행복마을관리소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로부

터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게 된다.

마스크 의무 착용 점검

화성시가 경기도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에 따라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실내·실

외를 가리지 않고 의무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

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화성시는 24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6일까지 2

주간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

설과 인원 밀집장소 6천 160여 개소의 현장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업, 유통물류센터, 뷔페 등 고위

험 시설은 경찰과 합동 점검하며 공원, 관광지, 전통시

장 등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실외장소는 자체 점검반

으로 단속한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이 알면 도움되는 화성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

공공배달앱 참여 음식점 모집, 행복마을관리소 개소, 마스크 착용 점검 등

민선7기 화성시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련한 

‘시민안전보험’이 수해 속에서 빛을 발했다.

화성시는 이달 초 집중호우로 평택 소재의 한 가건물

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사망사건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

험금 3천만 원이 지급됐다고 26일 밝혔다. 관외에서 발

생한 사고였지만 화성시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보장지역

을 확대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화성시는 시민안전보험을 잘 알지 못하는 유가족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서류 접수를 돕는 등 적극적으로 

보험금 수급을 도왔다. 보험금은 자연재해와 산사태 2개 

항목으로 각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이 지급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든

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관외에서 발생

한 상해까지 보장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화성시민을 

위한 다양하고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화성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누구나 수혜대상이다. 

보험료는 시가 부담하며 보장항목은 ▲상해의료비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일사병 및 열사병을 포함 자연

재해 ▲대중교통 ▲만 12세 미만 스쿨존 내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선박 침몰 및 전복사고 등이

다.                                       이지은 기자

수해 속 힘 발휘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외국인주민도 자동가입돼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거점형 생활쓰레기 지도단속

서부지역 무단투기 취약지역 

화성시가 지난 8월 18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거점형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거점을 설치하고 환

경감시원이 상시 단속을 펼침으로써 도시환경을 저

해하는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

이라고 전했다.

자원순환과 및 지역 주민으로 선발된 생활환경감

시원 총 24명으로 특별반을 구성했으며 향남 2개소, 

봉담 2개소, 남양 2개소, 우정 1개소, 새솔동 1개소 

총 8개 거점을 설치할 예정이다.

우선 향남 2개소에서 거점을 설치하고 쓰레기 무

단 투기 단속 및 정리와 분리배출요령 홍보활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9월 중으로 생활환경감시원 14명

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강석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

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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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韩国，为使租户能够安全居住，从今年7月31日开始实

行了合同更新请求权制、全月租上限制、全月租申报制。 合同

更新请求权是指，根据租赁合同居住2年的房客可以向房主

要求延期2年居住的权利。 <한글 기사 6면>

全租月租上限制度是指，此时房主可向租户收取的年租

金或保证金的提升额限制在5%以下。

因此，租户可在合同期满之前向房东要求更新一次合同。 

但是，如果房东在答应更新合同的同时要求将全租改为半全

租的话， 很多租户会惊慌失措，不知道是否应该同意，也不

知道月租要支付到什么程度。

下面就来解析一下新实施的房地产租赁3法带来的疑

问。 《提问1》想更新合同，但是房东却提议将押金4亿韩元的

全租押金提高至4亿5千万韩元。

《答复1》房东可以提高的保证金限度为2千万韩元，既为

4亿韩元的5%以下。    

因此，更新合同时的保证金不得超过4亿2千万韩元。 

《提问2》房东以更新合同为条件，提议将全租改为半全

租。 《答复2》在更新合同的同时，若房东要求将全租转换为月

租或者月租转换为全租，租户没有必要无条件答应。 因为被

更新的租赁合同的目的是维持与前租赁条件相同的前提下要

求重新签约(延期租赁合同)的。 同时，租金只能上涨到之前

的5%。如果租户不愿意，可以拒绝，坚持全租。

即使租户做出让步，也得适用"全租月租转换率"，直接计

算适当的月租水平，这样才不会蒙受损失。

《提问3》本打算将全租改为半全租，但房东却建议将4亿

韩元的全租改为1亿韩元的保证金和150万韩元的月租。不知

道是不是适当的。

《答复3》全租月租转租率来计算一下适当的月租水平。 全

月租转换率是指将全租转换为月租的比率，法律上规定"韩国

银行基准利率 + 3.5%"。 目前基准利率为0.5%，故全月租转

换率为0.5+3.5%=4.0%。

因为租赁费上涨限额是5%，故现有的租赁保证金4亿韩

元的上涨额为2千韩元，只能提升到4亿2千万韩元。在这里除

去新规定的1亿韩元保证金后，将剩余的3亿2千万韩元转换

成月租即可。

具体将3亿2千万韩元，如果适用4.0%的月租转换率，月

租为1千280万韩元，而除以12的话，106万6千666韩元是适当

的月租金。房东提出的150万韩元的月租金超过了法律规定的

上限。 在计算提高租金时，只要在政府的登记租赁信息网站

"renthome"（www.renthome.go.kr/) 使用租金上调率计算器，

就会非常方便。

《提问4》合同到期的日期是12月8日，那么申请更新合同

要到什么时候呢？

《答复4》可以在一个月前的11月8日之前进行更新就可以。 

现在合同更新请求权的使用期限是合同期满前6个月~1个月。 

如果过了那一天，到满期为止所剩无几一个月，所以无法使用

合同更新请求权。 但是，如果合同截止日期为明年1月20日，

则截止到今年12月20日，不能要求更新合同。 因为法律内容

将从12月10日开始部分变更，合同更新请求权的使用期限将

变更为合同期满前6个月~2个月。最好在12月10日之前向房东

表明要更新合同。

《提问5》如果更新合同的话，无条件地要住满2年的居住

期限吗？

《答复5》不是的。租户可以随时通知房东解除合同。

但是，房东接收通知后要有3个月的缓冲期，所以租户应

提前3个月通报给房东。如果租户突然搬离，则要交给房东3个

月的租金。                       资料来源 : 联合新闻

在韩国实行的租赁3法，外国人居民怎么办？임대차3법 어떻게 대처할까?

问答，房主建议将4亿全租改为押金1亿韩元月租金为150万韩元的月租？

<Планируется предоставить перевод на китайский, 
вьетнамский и русский языки> С 18 августа и занима
ющиеся арендой жилья и арендаторы в Корее должн
ы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на «Страхование гарантии ар
ендного депозита». <한글 기사 24면>

«Страхование гарантии арендного депозита» - это 
система, при которой организация-гарант возвращае
т её арендатору, когда арендодатель не может верну
ть задаток арендатор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на "Страхование гарантии ар
ендного депозита" можно через Корпорацию жилищн
ых и городских гарантий (HUG) или через Сеульское 
гарантийное страхование (SGI). Страховые платежи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на уровне «0,099 ~ 0,438% от аре
ндного залога за чонсе / ежемесячная аренда» на ос
н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я квартирных вкладов HUG. Стр
аховые платежи составляют от 990.000 до 4,38 млн.в
он при двухлетнем контракте с взносом на чонсе в р
азмере 500млн.вон.

Страховые платежи были разделены на три к одн
ому между арендодателем и арендатором. Чем ниж
е кредитный рейтинг арендодателя (владелец жиль
я) и выше коэффициент ипотечного кредита, тем вы
ше сумма платежа. Страховой взнос на дом (одной с
емьи) в 1,3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при страховании кварти
ры в многоэтажном доме. Также, если срок контракта 
будет продлён, придётся платить больше страхового 
платежа. Если страховой платёж составляет 990.000 
вон, сумма делится между домовладельцем и аренд
атором, сумма оплаты 742.500 вон и 247.500 вон соо

тветственно. Однако даже если сумма залога одина
кова в одном многоэтажном доме, сумма страхового 
платежа будет зависеть от кредитного рейтинга дом
овладельца, т.е. в случае низшего 6-го уровня креди
тного рейтинга, платёж увеличивается. Кроме того, н
е смотря на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задолжности за арендн
ое жилье, платёж увеличивается до 4.380.000 вон в к
ачестве страхового взноса, домовладелец должен б
удет заплатить 3.285.000 вон, а арендатор - 1.095.000 
вон. К новым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 арендаторам при
меняется сразу с 18-го числа, а к ранее зарегистриро
ванным домам будет применяться после заключени
я нового контракта через год после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
у закона.

Субъект арендного бизнеса, нарушивший данный 
закон, подлежит «штрафу в размере до 20 млн.вон и
ли тюремному заключению на срок до двух лет. Штра
фы для арендаторов отсутствуют.

Раньше не существовала система защиты вкладо
в за чонсе или ежемесячную аренду. Если вы обрати
тесь в районный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центр, чтобы со
общить о переезде в арендованный дом, и получите 
его к установленной дате, вы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обрат
но залог даже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арендованный дом 
будет продан с аукциона или  кому-то другому.

Однако даже если будет получена фиксированная 
дата, но владелец арендного бизнеса ранее получил 
ссуду от финансовой компании, то выплаты арендат
ору будут выплачены после кредиторов.

Следовательно,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арендаторы) 

должны проверить, получил ли владелец дома, в кот
орый они планируют заехать, ипотечный кредит.

Если уже получен ипотечный кредит в банке, лучш
е не заезжать в такой дом, так как возврат суммы ино
странные резиденты получат после возврата суммы 
ипотеки в банк. Так были защищены чонсе и ежемес
ячная аренда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Однако новое Страхование гарантии арендного де
позита также может застраховать от такого риска. По
тому что в любом случае, если вы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на «Страхование гарантии арендного депозита», вы 
с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залог обратно.

Однако неожиданные выплаты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ов 
вызывает естественную негативную реакцию как и у 
владельца арендного бизнеса, так и у арендатора. Н
а домашней странице Министерства земли, инфраст
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а около 100 комментариев, выра
жающие протест.

Репрезентативный подход на новую систему состо
ит в том, что существует вероятность того, что колич
ество аренды жилья на чонсе, которое уже резко упа
ло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инятия 3-го Закона об аренде, вер
оятно, будет и дальше уменьшаться. Это связано с т
ем, чт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владельца арендного бизнеса, 
сдача жилья на ежемесячную арендную плату снижа
ет бремя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ов.

Кроме тог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арендодателя, возраст
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увеличения гарантийного депозита, 
что приведёт к увеличению суммы недавно уплаченн
ого страхового платежа для арендатора.

В Корее внедрено «Страхование гарантии арендного депозита», как действ
овать иностранным резидента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외국인주민은 어떻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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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понедельник, 10 августа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Г
лобал Асияцентра, а также школы Каритас для рус
скоязычных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в Намьянге г.Хвасо
н.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как по Кёнгидо, так и по всей 
Корее наблюдается стабильный рост числа иностр
ан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 сред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соотече
ственников. Показательным примером служит поло
жительная динамика роста иностранных мигрантов 
в г.Хвасон. Не многие знают, что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пр
оживающих иностранцев г.Хвасон-40.698чел- зани
мает 2 место по Кенгидо после Ансана -56.112чел. 
и 5 место по всей Корее после Сеула, Инчхона, Анс
ана и Пусана( данные взяты из ежемесячного стати
стического бюллетеня по миграционной и иностран
ной политике за апрель 2020год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растет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мигра
нтов,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которых  русскоязычные соот
ечественники -  корёины.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причин 
служит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й фон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п
отенциала и трудовой занятости в г.Хвасон. Но вме
сте с увеличением роста иностранцев возникают тр
удности, связанные с их адаптацией в корейском о
бществе. К тому же многие русскоязычные иностра
нцы приезжают в Корею с семьями, а значит возник
ают вопросы воспитания и образования подрастаю
щего поколения.  В свою очередь данная миграцио
нная динамика и связанные с ней проблемы и вопр
осы не могут не беспокоить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
во и власти на местах. Также к этим вопросам очен
ь активно подключаются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ьединен
ия и организации.

В понедельник, 10 августа, от объединения "Бол
ьшая семья Азия" открылся Глобал Асияцентр в На
мьянге, г.Хвасон. А также от Центра помощи иност
ранцам г.Хвасон была запущена школа Каритас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помощи в адаптации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в Намьянге. 

Главная цель создания центра и школы - помочь 
иностранным мигрантам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в корейск
ой среде, выучить язык и культуру, помочь иностра
нным детям и подросткам в школьной жизни и в уч
ебе, а также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гармоничному взаимо
действию корейцев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мигрантами. 

Несмотря на непогоду - 10 августа был сильный 
дождь - записаться в первый день пришло 14 дете
й, и за неделю с 10-14 августа их количество увели
чилось до 22-х человек. Отрадно, что дети могут за
ниматься абсолютно бесплатно 5 дней в неделю, и
зучать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но планируется та
кже запуск различных программ по интересам и ра
звитию. К тому же расположен центр в самом серд
це Намьянга, где в основном и проживают русскояз
ыч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что очень удобно, т.к. мн
огие дети ходят до центр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из дома.

Намьянг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густонаселенн
ых русскоязычными мигрантами район г.Хвасона, и 
количество их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Сегодня на небо
льшой базарной улочке Намьянга совсем не редко
сть встретить русскую речь и наткнуться на русскоя
зычное кафе либо магазин. Однако усердно работа
ющие родители не всегда могут вести полноценны
й контроль за обучением ребенка в корейской школ
е, кроме того ситуацию усугубляет плохое владени
е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либо его полное отсутствие. Д
ети, встречаясь в школе и вне школы с друзьями, ч
аще всего общаются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и зачастую 
усваивают частично корейскую речь и механическо
е чтение, не понимая смысл прочитанного. 

Если проживающие в Намьянге взрослые русско
язычные мигранты могли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ыезжая в центральные районы г.Хвасона либо в др
угие города, то в случае школьников (особенно нач
альной и средней школ) конечно ситуация была оч
ень печальной. Заехавшие в прошлом или в этом г
оду иностранные дети и подростки, не зная языка и 
в связи с  короновирусом попавшие на онлайн-обу
чение, лишились полноценной возможности адапт
ироваться в школьную среду и жизнь в Корее. Поэт
ому открытие центра и  школы для подростков в На
мьянге - очень долгожданное и важное событие в ж
изн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мигрантов.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Глобал Асияцентре Намьян
га в течение августа планируется также запустить к
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взрослых по будням и в
ыходным.
지난 8월 10일, 화성시 남양읍 러시아어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까리따스 어울림학교’와 ‘글로벌 아시아

센터’가 오픈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뿐만아니라 전국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

는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

다. 좋은 예가 화성시 외국인 이주민 증가율입니다. 화

성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40,698명으로 경기도에서는 

안산 56,112명에 이어 2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서울, 인천, 안산, 부산에 이어 전국 5위(2020

년 4월 이주 및 외교 통계연보에서 발췌) 입니다. 따라

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이주민의 총 수도 증가하고 있

으며, 대부분은 러시아어권 동포인 고려인입니다. 

이러한 증가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화성의 생산 능

력 및 고용의 매력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국

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 관련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어를 사용하

는 많은 외국인들이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와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주민 증가율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인해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걱정할 수밖에 없습

니다. 또한 공공 협회와 단체가 이러한 문제에 매우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더큰이웃아시아’ 협회가 글로벌 아시

아센터를 열었습니다. 또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지원

으로 남양읍에서 러시아어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적응을 돕기 위한 까리따스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와 학교의 주요 목표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한국 

환경에 적응하도록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학교생활과 

공부에서 외국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돕고, 외국인 이주

자와 한국인의 조화로운 교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폭우가 내리는 날시에도 불구하고 첫날 10일에는 14

명의 어린이가 가입하러 왔고, 14일까지 22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아이들이 주 5일, 무료로 공부할 수 있고, 한

국어뿐만 아니라 흥미와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센터는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동포들이 거주하는 남양읍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스스로 

센터에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양읍은 화성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이주민이 가

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이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

습니다. 오늘날 남양읍의 작은 시장 거리에서 러시아 

말, 러시아어 카페, 상점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

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부모는 자녀의 한국 학

교에서의 교육을 완전히 관리할 수 없으며, 더해서 학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 상

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아이들이 학교 안이나 밖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 거의 

러시아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한글 읽기의 내용

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부분적으로 말하기와 읽기를 습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양읍에 거주하는 러시아어권 성인 이주민들이 한국

어를 공부하기 위해 화성시 중부 지역이나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반면에 학생들(특히 초중학교)의 경우

는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입국한 

외국인 어린이 청소년들은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서 학

교 환경과 한국 생활에 적응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따

라서 남양읍에 센터와 청소년학교를 개설하는 것은 러

시아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의 삶에서 오랫동안 기다려

온 중요한 행사입니다.

남양읍 글로벌아시아센터는 평일과 주말에 성인을 위

한 한국어 교육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율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Открытие Глобал Асияцентра и школы Каритас в Намьянге для детей-иностранцев 

화성에 이주배경 청소년 위한 ‘까리따스 어울림학교’, ‘남양글로벌 아시아센터’ 문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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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

현주)는 8월부터 11월까지 취업기초소양

교육 일환으로 이미지메이킹 교육을 실

시한다.

이번 교육은 개인 이미지가 경쟁력이 

된 시대에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

력서 사진을 위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

업, 면접을 위한 메이크업과 적합한 면접 

복장 등 취업을 준비하는 결혼이민자들

에게 이미지메이킹 및 메이크업 교육 기

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

해 마련됐다.

사실 한국의 취업시장과 회사 문화를 

알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취업을 

위해 입사지원서 사진과 면접을 준비하

는 과정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고급 수준의 한국어와 함께 이미지 메

이킹 교육은 취업에 꼭 필요하다. 

특히 이미지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으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취업 성공 결

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센터의 

이미지메이킹교육은 큰 인기를 얻고 있

다. 화성시 관내 결혼이주여성 40명이 참

가하는 이번 교육은 8~11월 4회기에 걸

쳐 온라인 교육 및 현장교육(유앤아이센

터)으로 진행된다.

지난 8월 24일에는 비대면 온라인 강

의로 ‘퍼스널컬러에 따른 색채이미지’ 강

의가 진행됐으며  

31일에도 ‘체형에 맞는 이미지와 패션 

코디법’ 강의가 진행됐다.

현장강의로 진행되는 ‘얼굴형과 헤어스

타일링에 따른 이미지 메이크업’, ‘트렌드

와 패션 이미지 메이킹’ 강의는 코로나로 

인해 아직 미정이다.

현장강의는 지난해 교육에서 많은 결

혼이주여성들이 자신에게 맞는 메이크업 

교육을 받기를 희망한 결과 올해 추진됐

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미지메이킹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그 상황에 맞게 메이킹하여 그 

능력을 더 해주고 단점을 장점으로 보완

하여 승화시키는 것이며, 더 나아가 개인

의 잠재능력을 밖으로 표출시켜주고 호

감 가는 사람으로 보이게 변화시키는 것”

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의 전문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를 통해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입사지원 과정 어려운 결혼이주여성 위해 이미지메이킹 교육 실시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기초소양교육 일환 메이크업과 패션 코디법 교육 인기

코로나19가 재확산 양상을 띠면서 온라인 등교가 전

면 시행된 가운데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맞벌이 부

부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간제 일반형 ▲시간제 종합

형 ▲영아 종일제 돌봄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등 ‘찾

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8일 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우선 시간제 일반형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와 보육

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여기에 가사서비스까지 포함된 

종합형도 운영 중이다.

시간제 일반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9천890원, 종합형은 

1만 2천860원이며, 소득금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다를 

수 있다.

영아 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

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돌봄 전

반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시간제 돌봄과 마찬가지로 

이용요금은 9천890원이다. 이 외에도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수족구나 수두, 구내염 등 법정 전염

성 질병이나 감기, 눈병 등으로 보육시설에 가지 못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서비스도 

준비됐다.

모든 서비스는 동일 시간대 형제, 자매 돌봄을 추가할 

경우 이용요금 총액에서 최대 33.3%까지 추가 할인돼 

다자녀 가정에서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윤정자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맞

벌이 가정 등에서의 양육부담이 심해진 것이 사실”이라

며, “아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올해 아이돌보미 29명을 충원했으며, 현재 총 227명이 

활동 중으로 지난 7월 기준 총 928명의 아동이 아이돌

봄서비스를 이용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도 아이돌보미 서비

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자. 

이지은 기자

화성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공백 최소화 위해 돌봄서비스 지원 나서

다문화가족도 시간제, 영아 종일제 돌봄 등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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